
치협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치과계 민생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최치

원 총무이사는 지난 2월 22일 오전 국회 

이낙연 대표실을 예방, 국민구강보건 향

상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규옥 오스

템임플란트 회장이 함께 했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

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치과계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집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우선 치과계가 오랫동안 열망을 가지

고 추진해 온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이 협회장은 “현재 의과의 경우 국

가에서 만든 연구기관이 5개가 있고, 한

의계에도 2개가 있지만 치과계에는 전

무하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도 웬만하면 국립치의

학연구원이 다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 전체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0개 중 치과 의료기기가 4개를 점

유하고 있고, 수출품목에서도 상위 10개 

품목 중 3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전

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으로 압도적 1위, 해외 수출 

품목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 역시 우리나라 업체

의 제품인 만큼 만약 정부에서 체계적으

로 지원만 해 준다면 전 세계 시장을 석

권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지자체서 적극 지원 약속”

이어 이 협회장은 21대 국회 들어 현재

까지 5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

안이 상정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각 지자체에서 부지나 운영에 대해 적

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

단 시작만 하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협회장과 이낙연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에 대해 교감을 나눈 바 있다. 지난해 7

월 1일 오전 국회의원 연구 단체인 ‘국

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연자로 나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관

련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설

정한 비전을 제시하며 강연을 이어나가

던 중 일례로 치과 임플란트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 중이라는 사실을 꼽았다.

이에 대해 강연회에 참석한 이상훈 협

회장은 청중 발언을 통해 치과 임플란트

의 현재 위상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국

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한국 치

의학 및 치과 산업의 보장된 미래를 역

설해 참석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박수를 

이끌어 냈다.

# “임플란트 보험 적용 4개로 확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방향

도 이날 면담에서 언급됐다. 특히 이 협

회장은 보장성 강화 방안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잔존하

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

당 2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

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호

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 후 “치과계가 

국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것

을 4개까지 확대하는 안을 정치권에는 

처음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과 관련

해서는 “일반검진의 수검률이 74.1%인

데 비해 구강검진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의과 검진이 흉부방사선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포함하는 데 비해 

구강검진의 경우 시진에 의존하는 단순 

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고 불합리한 상

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협회장은 “예방적 차

원에서 구강검진을 할 때 파노라마 사

진을 찍는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

러 지난 2005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 삭제된 검사항목인 치과검사를 의

무사항으로 다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각 사안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측 관계자들의 설

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현황 및 합리

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치

과계 정책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이상훈 협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2일 예방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도 제안

이상훈 협회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면담 후 참석자들이 치협의 정책 현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재완 치협 부회장, 이상
훈 협회장, 이낙연 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최치원 치협 총무이사.

국립치의학연구원 절실 “국익 창출 효과 크다”

제2844호
2021년 3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www.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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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의무화 조

치와 관련 최근 일선 치과 개원가의 문

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현행법상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라면 누구나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

고,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종사기간 중 1

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처벌조항의 미비로 강제

성이 떨어졌지만 지난 2019년 6월 12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미준수 시 최대 200

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

한 주의가 요망된다. 결핵예방교육 역시 

과태료는 없지만 의무이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

진·이하 경영정책위)에 따르면 ‘결핵

검진’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신

규채용 후 1개월 이내)이 연 1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현재 국가건

강검진에 결핵검사가 포함돼 있는 만

큼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의료

기관 종사자는 비사무직으로 매년 실

시 대상이다. 만약 매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비사무직으로 신

고해 변경하면 된다. 비사무직 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 EDI 메인화면→

전체서식 클릭→건강보험신고/신청 탭

→건강검진/환급금→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클릭하면된

다(문의 1577-1000).

특히 치과에 따라 행정직원이 별도로 있

는 경우 행정직원도 매년 결핵검사를 받아

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설 교육업체 상술 단호히 ‘OUT’ 

치과 종사기간 중 1회를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일선 보건소에

서는 수검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도 검

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진 대

상과 처벌규정은 결핵검진과 동일하다.

‘결핵예방교육’도 의무다. 결핵예

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

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

성 및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실

시이며, 보건소 요청 시 결핵예방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한결핵협

회 홈페이지(www.knta.or.kr)→자료

실→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동영상 또

는 치협 홈페이지(https://www.kda.

or.kr/kda/kdaNews/kdaNotice/

board_read.kda?board_key=35372)

를 활용한 무료 교육이 가능한 만큼 일

부 사설 교육업체의 상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치협 홈페이지→개원 114→감

염관리 자료실에서는 ▲의료기관 결핵

예방교육 안내문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서식 ▲결핵건강검진 문진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윤선영�기자�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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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새

로운 한 해 회무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

도지부 총회가 3월 17일부터 일제히 시

작된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각 시도지

부 총회에서는 지역 치과계의 ‘풀뿌리 

민심’이 담긴 현안들이 논의된 후 다음 

달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몇

몇 지부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

으며, 대면 총회가 예정된 지부 또한 코

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을 고려하

고 있다.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지부는 인

천지부, 충남지부로 오는 3월 17일 비대

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18일에는 대구

지부가 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9일과 3월 20일에는 가장 

많은 지부의 총회가 집중됐다. 19일에

는 울산지부, 대전지부, 공직지부, 전

북지부가 총회를 치르며, 20일에는 부

산지부, 전남지부, 강원지부, 경기지

부, 서울지부, 경남지부, 충북지부, 제

주지부, 경북지부가 총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광주지부가 올해 시도지부 

총회 시즌의 막을 내린다. 시도지부의 총

회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치협 정기 대

의원총회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치협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상관�기자�

시도지부 총회
비대면 고려 많다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

치과계 민심 담은 현안 논의

과태료 최대 200만원…행정직원도 검사 받아야

잠복결핵 검진은 1회, 예방 교육은 무료로 가능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매년 결핵검진 필수

부 산 3.20(토) 15:30 벡스코 컨벤션홀101~103호

울 산 3.19(금) 19:30 비대면

전 남 3.20(토) 15:00 비대면

대 구 3.18(목) 20:00 대구 라온제나호텔 6층

대 전 3.19(금) 19:00 원광치대 대전병원 강당

인 천 3.17(수) 19:00 비대면

공 직 3.19(금) 18:00 장소 미정

전 북 3.19(금) 19:00 전북지부 회관

강 원 3.20(토) 11:10 장소 미정

경 기 3.20(토) 14:00 비대면, 서면 총회

서 울 3.20(토) 14:00 장소 미정

경 남 3.20(토) 미정 장소 미정

충 북 3.20(토) 16:30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제 주 3.20(토) 미정 제주지부 회관

경 북 3.20(토) 18:00 대구 인터불고호텔

광 주 3.23(화) 미정 장소 미정

충 남 3.17(수) 미정 비대면 

군 진 없   음

협 회 4.24(토) 10:00 협회 회관

■결핵검진, 잠복결핵 검진, 예방교육 비교� �����������������������(출처�:�치협�경영정책위원회)

횟수 과태료 대상자 비고

결핵�검진
연�1회

※국가건강검진�대체�가능
100만원~200만원 치과의료기관�종사자�전원

사무직�종사자도�

비사무직�전환�후�실시
잠복결핵�검진 종사기간내�1회 100만원~200만원 치과의료기관�종사자�전원

결핵예방교육 연�1회�이상 없음 치과의료기관�종사자�전원

※무료�교육

대한결핵협회�동영상

이나�치협�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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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전용 Color Coding

1899-2804

더 강력해진 
Wall Thickness

기존대비 최대 200% 두께보강

Grade 4 Titanium 소재 적용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

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체 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

모 치과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

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인 반면, 의무와 

규제는 강화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

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차츰 단계

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말 강은

미, 윤준병, 이수진 국회의원 등 3인이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으며, 지난 2월 16일에는 해당 법안이 상

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

부당 해고 규정 ▲휴업 수당 ▲시간 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그 밖

에 주 52시간제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항목들이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

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는 물론 오래전부터 보조인력 구인난으

로 어려움을 겪어온 치과 개원가의 경우

도 해당 법안이 적용될 시 적잖은 타격

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몇 년 새 급격

히 오른 최저임금도 모자라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

기 마련”이라며 “오래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려온 소규모 치과는 인력 충원이 불

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정상적인 치

과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진료 시간

을 조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

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반면, 의무와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볼멘소

리도 터져 나온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직

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여

전히 놓여있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

원금’ 사업 지원에도 제한이 따른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인 미만 치

과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러움을 겪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채운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제약이 뒤따르

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고용보험 통계

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고용보험 기여 

총액과 급여 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

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지원받지 못하

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는 방증인 

셈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사업주로서 응

당 받아야 할 지원과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외면하면서 규제와 의무만 강

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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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치과에서 갖는 불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순위를 매긴 

조사결과가 나왔다. 

울산광역시가 ‘이용 의료기관 불만

족 사유’를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치과병의원에서는 ‘과다한 

진료비’가 26.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긴 대기시간(22.6%),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20.9%), 불필요한 진

료요구(14.9%), 불친절(9.1%), 청결

상태(4.6%), 기타(1.8%) 순으로 나

타났다. 

특히 불친절은 9.1%로 매우 낮은 수

치를 보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보

건소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26.1%, 의원 20.9%, 한방병의원 16.6% 

순이었다. 

다만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은 타 직

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치과 특

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치과의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역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병

원, 긴 대기시간 ▲의원, 긴 대기시간 

▲한방병의원, 과다한 진료비 ▲보건

소, 불친절 ▲약국, 긴 대기시간으로 파

악됐다. 

아울러 최근 울산시에서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치과가 

의·치·한의과 중 가장 높은 환자 만

족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치과는 

41.6%, 한의과 40.5%, 병원 35.3%, 의원 

35.2%였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치과 “대기 길고 비용 부담돼요”

울산시, 환자 불만족사유 조사

주차 및 편의시설 불편도 원인

국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 추진

휴업·초과수당, 연차유급휴가, 주52시간 등 적용

청년공제 등 노무 지원 여전히 소외, 의무만 강조

지원 없는데 규제만 느네…“치과는 울고싶다”

치과 이용 환자 불만족 사유  (단위:%)

과다한 진료비 

긴 대기시간

주차 및 편의시설

불필요한 진료요구

불친절

청결
상태

26.1

22.6

20.9

14.9

9.1

4.6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움
직임이 일면서 소규모 치과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2021. 3. 1(월)｜제2844호6 전면광고 2021. 2. 15(월)｜제2842호｜ 11전면광고 2021. 2. 1(월)｜제2840호｜25전면광고

Thermal Activation, Apical DrainageThermal Activation, Apical DrainageThermal Activation, Apical Drainage

+

# 근관치료 깎지말고 씻어내세요. 
# 보험청구코드 N0061001 입니다.

Apical Extrusion을 줄여서 통증과 부종을 
억제합니다.

EMS Scaler에 체결되는
Endosonic Blue+를 다시 선보입니다.
초음파 에너지가 치근단까지 전달되면

잔존치수조직과 세균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Apical Extrusion을 줄여서 통증과 부종을 
억제합니다.

www.endoland.com

마루치 코리아 고객센터

02-999-2879
대표전화 1600-2879

다양한�이벤트와�혜택을�마루치�쇼핑몰에서�경험하세요.

마루치�쇼핑몰�대표전화 033-734-0335 Maruchi shop www.endo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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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치협이 강한 유감을 표

하며 해당 법률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에 대해 과도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회에 규탄

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률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

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

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

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

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

성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

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적정성의 원칙에 위

배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법제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윤리성 또는 공정성의 확보가 

긴요한 직업 또는 자격의 경우 범죄 종

류와 관계없이 일정 형벌 이상의 전과사

실을 결격사유로 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는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결격사유를 

한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치협은 이 같은 법제처의 명시 내용

을 바탕으로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

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

면 의료업과 관련 없는 범죄, 예를 들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폭행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돼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것이라

고 비판했다.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 차원이라면 백

번 양보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

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또 면허취소 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도 가중처벌과 

동일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이 역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

한다. 국회는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

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

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19일 복지위 통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의료법 개정안’ 반대성명

과잉금지원칙 위반·직업수행 자유 침해, 과도한 규제 강한 유감

“윤리성 제고 차원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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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

하 지부장협의회)가 의료인의 면허 취

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

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22일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

서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

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

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

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

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

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

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

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

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해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

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

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

는 것이다. 

또 지부장협의회 측은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

함되는 경우,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

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

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

까지 적용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돼 국민 건강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며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이

번 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

단체와 정부, 국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

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

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지부장협의회도 무리한 의료법 개정 반대
의료인의 평등권·직업적 자유 심각히 침해

건강보험법까지 적용 시 필수의료 붕괴 우려

(주) 맥스덴탈 본사   032)624-3277 sales@maxdental.co.kr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노블레스 광중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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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의 금속 케이스
● 180도로 회전하는 Swive Head Design
● 구강 내를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용 White LED 적용
● 한번의 충전으로 약 350여회 사용 가능한 고용량 베터리
    (Xtra power 3 Sec 모드 기준)
● 플라즈마급 고출력으로 빠른 광중합
    (3,000mW/㎠±10%)
● 듀얼 렌즈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광중합

Wireless LED
curing light
NOBLESSE의 특·장점

READY(조명용 White LED 출력버튼)

MODE
(광중합 모드 설정 버튼)

SHOOT
(광중합용 LED 출력 버튼)

180도 회전 Head 디자인 퓨전 메커니즘 및 
다기능 광중합기

튼튼한 알루미늄 
금속 케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정밀한 광학 렌즈

무상
데모 가능!!
032)6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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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주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김영택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치주과

 임현창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이인우 원장
원더플란트치과

 전상호 교수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박정철 원장
효치과

박정현 원장
보아치과

 팽준영 교수
삼성서울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이동운 교수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이중석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강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덴올사이트 생방송 채팅창이나 강의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070-4626-0770로 문의 바랍니다.

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정리하는 GBR의 과거와 현재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정리하는 GBR의 과거와 현재

수요세미나:GBR

1부  치과임상 P1 20:00-20:20 P2 20:20-20:40

01/06

02/03

Sure-oss를 이용한 골이식 시 GBR과 발치와 육아
조직 이용한 골이식의 술식, 경과 관찰, 결과 비교01/20 이인우 원장

03/10

01/13

02/17 박정철 원장

03/17 이동운 교수

강의 및 연자 소개박창주 교수 P1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 재료들 Part 1. 골이식재김영택 교수 P2

김영택 교수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 재료들 Part 2. 차폐막P1

쉬운 GBR을 만들어주는 이식 재료들 Part 3. tips of GBRP2

이인우 원장
GBR과 OneGuide system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 고려할 Flap & templete design 대하여

P1

박정철 원장 동종골에 대한 이해P2

차단막사용시 주의점 (Space & Stability)P1

GBR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시 고려사항P2

내가 실험하면서 느낀 성공하는 골이식술의 비결P1

03/03 전상호 교수
임플란트 수술시 쉽게 사용가능한 자가이식술P2

전상호 교수 맴브레인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쓸수있을까?P1

이동운 교수 성공적인 GBR을 위해 절개시 고려할 점P2

공간의 형성과 유지P1

증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P2

04/07

04/21 박정현 원장

중간 정리박창주 교수 P1

골재이식재의 선택 : 무슨 기준으로 선택 하는가?이중석 교수 P2

04/14 이중석 교수

Membrane의 선택 : 증례 별로 선택 해야하나?P1

Technical note in flap advancement :
과한 Releasing incision을 피하라

P2

05/12

06/16

06/02 팽준영 교수

박정현 원장 Collagenated bone graftP1

팽준영 교수 골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P2

자가골이식은 정말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P1

실패시 극복 방법은?P2

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 무엇이 중요한가?P1

06/09 임현창 교수
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P2

임현창 교수 임플란트 주변 골이식술, 나에게 맞추지 마라P1

빅창주 교수 최종 정리P2

차폐막 고정하는 방법P1

Open membrane techniqueP2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 공개,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치협 협회장 선거 개

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됐다. 

가능한 많은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이

끌며,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선거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기탁금에 대한 부담 

완화가 올바른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제

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지난 2월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

다. 코로나19로 참석자를 최소화하며 진

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김홍석 부회장, 최형수 치협 치

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제도개

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선거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에는 김

성헌 제도개혁특위 위원과 이재호 경기

지부 선관위 위원이 나서 각각 발표했다. 

선거인명부 공개·후보자 기탁금 축소 공감대
치협 제2차 제도개혁 토론회 선거제도 개선방향 논의  

선거권 제한 범위·기탁금 조정 방법 각론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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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위원은 ‘현 선거일 당해 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

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원칙

을 고수해야하며, 온라인 투표일을 현

재 1일에서 2~3일로 연장해 투표의 편의

성과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된 투표일에 비례해 우편투표기간

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선거권은 의무 다한 회원의 권리 

  득표율 따라 기탁금 반환액 조정을

또 선거인명부 공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원칙으로 선거인의 동의 

시에만 후보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탁금 인하 등 선거공영제 도

입에 대해선 현 회장단 후보자 등록 시 

5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

고 15% 이상 득표 시 후보자에게 기탁금

을 반환해 주고 있는 것을 득표율에 따

라 반환액수를 차등화해 구제 범위를 넓

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2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20% 이상 득표 

시 75% 반환, 15% 이상 득표 시 50% 반

환 하는 식이다. 아울러 현 200명 이상 

후보자 추천인 수를 500명 정도로 늘리

고, 세칙으로 5개 이상 지부, 각 지부 당 

50인 이상 추천 등의 규정을 둬 보다 보

편적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입후보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관리규정 4조에 명문화된 대

로 지부, 동문회, 학회 등에 있어 중립의 

의무 준수를 철저히 준수하게 해 관련된 

문제로 인한 법적공방을 방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재호 위원은 이와 반대로 일정 연령 이

상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

는 보통선거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

로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권 제

한 여부는 엄격히 심사토록 한 헌재의 판

례를 근거로 치과계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앞서 선거권과 회비 납부를 연

결시켰던 선거들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그 

이전 그렇지 않았던 선거와 별 차이가 없다. 

# 선거권은 회원 기본권 확대 필요  

   기탁금 낮춰 젊은 인재 기회 줘야

선거권 확대와 회비 납부율은 상관관

계가 없어 보인다”며 “선거권 제한은 헌

법과 같이 엄격히 하며 여론조사 등 회원

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확대하

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

는 선거권자 정보에 휴대전화 번호, 이

메일 주소 등을 추가시키고, 선거권자

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제

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들에게 공개해

야 후보자 캠프별 ‘선거권자 정보에 대

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 문자전송 횟수를 현 5회

에서 30회 이상으로 상향해 선거권자들

에게 공정하게 후보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5000만원의 기탁금이 과도하

게 높아 정책을 내세우는 젊은 후보자들

의 입후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탁

금을 불성실한 입후보를 제한하는 최소

한의 금액으로 낮추고, 선거비용은 회비

에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수환 기자 

■패널토론(주제발표)■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제2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지난 2월 1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
서 열렸다.

김성헌 제도개혁특위 위원 이재호 경기지부 선관위 위원



두 패널 간 토론에 이어 청중들의 좋

은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석곤 법제이사

는 선거 후 선거결과 승복과 관련한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후보들로 하여금 ‘선거결과 승복 서약

서’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치원 

총무이사는 선거기간 불법 선거운동 등

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후보의 경우 

‘기탁금 반환을 제한’하는 안을 내놓기

도 했다. 

이에 패널들은 ‘선거결과 승복 서약

서’의 경우 선거결과 승복에 대한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호 위원은 “경기지부에서도 서약

서를 쓰는데, 법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받

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서 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와 관련해선 후보들이 개인적 양심과 회

원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승복 서약서를 기자들을 통해 언론

에 발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헌 위원도 “선거결과 승복에 대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결과

에 승복하는 좋은 전통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엇보다 오늘 논의된 사

항들을 다음 선거에 반영하기 위해선 미

리 준비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을 만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모두 지켜본 이상훈 협

회장은 “선거권확대와 관련해선 치협

은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활동하는 이익

단체로 국가의 운영 원칙을 꼭 준용하

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치협

의 특수성과 회

비 납부의 의무

를 다한 회원들

의 권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

다. 단, 선거권

이 지나치게 폭

이 좁지 않은

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의약단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회비를 

납부한 경우 투표권을 주는 수준으로 논

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또 이 협회장은 “5000만원의 기탁금 

자체도 큰 금액이지만 이 외의 선거비용

도 많이 든다. 선거공영제 도입을 통해 

협회에서 선거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부

분에 대해 고민하며 기탁금을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생각해 봤다”며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고려해 예비후보제 도입에 동의

하고 투표기간을 이틀 정도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 바

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석 부회

장은 “다음 토

론회에서는 바

이스제도, 결

선투표제, 협

회장상근제 등

을 논의해 갈 

것”이라며 “선

거는 민주주

의의 꽃이라고 한다. 지도자를 뽑고 일

하는 사람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회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우

리 집행부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개선해 

가는지 많이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김홍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상호토론에서는 선거권 확대와 관

련해 패널 간 이견을 보였다. 

이재호 위원은 “선거권은 회원의 기

본권으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

근 2~3년 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며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납세나 국

방의 의무와도 선거권을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선거

권을 회비 납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민

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비를 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권

과 투표율이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과, 기본적인 인권이 우선이라고 얘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헌 위원은 “정관에서의 선거

권 제한 규정은 어느 정도 회원들의 동

의를 얻은 부분이다.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회비 납부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넓히

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나 미납 허용기간

을 늘리는 방식은 회원 의무에 대한 도

덕적 해이를 더 크게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관심

을 가져주는 회원들을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회장 선거가 과

열되고 혼탁해지는 것이 문제였지, 선거

권 확대에 대한 이슈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공영제 도입 및 운영 방식에 있어

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성헌 위원은 “앞서 노원구에서 선거

비용을 회비로 하자는 안에 대해 큰 차

로 부결된 예가 있었다. 현재 기탁금을 

반환해 주고 있는 비율의 변화를 통해 

후보들이 일정 비율 이상 득표 시 기탁

금을 반환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기탁금이 높다고 생각지 않으며, 선거의 

평등권을 제한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 온라인 투표일수 확대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공감대 

이에 이재호 위원은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이 1500만원이다. 5000만원이

란 금액은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는 매

우 부담되는 금액이다. 성공하고 명망 

있는 후보가 아니고는 출마를 불가하

게 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40~50대 후보도 나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

는 차원에서 회비가 조금 인상되더라

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이 외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온라인 투

표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했던 김 위원은 

“다른 의약단체에서도 2~3일 복수의 투

표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

행과 같은 하루 투표일은 짧다. 투표 의

지가 있어도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더불어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운동의 과열양상

을 막고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

여야 한다. 또 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

에 있어 유연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위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

해 선거운동기간을 늘리자는데 찬성한

다. 실제 선거를 해 보면 30일로는 선거

운동기간이 부족하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출정식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

을 하는 관행적인 부분을 합법화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공개와 관련 회원들이 민

감하게 생각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많으면 명부공개의 실익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김 

위원의 경우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입후보자들에게 문자 받기

를 수락한 회원들에게는 후보들이 직

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고, 동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위원은 “앞서 경기지부의 사

례를 보면 사무국을 통해 항의가 들어

오는 것은 대부분 선관위의 문자내용

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

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하

루 한번 정도 후보들의 정보를 받는 부

분에 동의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선관

위의 문자 발송 횟수를 늘려야 한다”

고 밝혔다.

최근 2~3년 회비 납부 시 선거권 부여 고려

성실의무 회원 권리 최대한 보장하며 점진적 확대 공감대

선거공영제로 선거운영 회비 지원하며 정책선거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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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토론■

■질의응답■

상호토론에서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각론과 보완점이 제시됐다.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로 법적분쟁 예방해야 
불법 선거운동 시 기탁금 반환 제한안도 제시

이석곤 법제이사 최치원 총무이사

이상훈 협회장

김홍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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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초과한 부분만 보상됩니다.

▒ 합의 및 소송 업무 대행으로 든든하게!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책임 부담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그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2021. 3. 1(월)｜제2844호12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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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분담하고, 
그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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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치과전문의 자부심                

치과대학 졸업을 앞둔 후배들로부터 진로 상담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수

련을 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수련을 위해서는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기간을 상쇄할 메리

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 없이 수련을 추

천하곤 했다. 수련 교육과 임상 경험은 스스로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자신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개업을 하면서 환자 치료에 관련하여 아무리 어

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가

로서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수련을 적

극 추천한다. 지금은 어떨까? 

대한민국 치과 전문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

일하지 않을까 싶게 아주 특이하며 그 탄생은 정치

적 배경이 있었다. 치과전문의 수련 제도에 관련하

여서 1972년 대통령령으로 전문의 수련 규정이 제

정되어 10개 과목 수련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 때는 수련 규정만 제정되었고, 치과전문의 자

격시험 제도실시를 위한 절차과정이 제정되지 않

아서 수련만 실시하고 전문의 배출은 차단되었다. 

그 후 1996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

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미 실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1998년에 헌법

재판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법 부작위(不作爲)

로 인해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

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

결하였다. 판결 후 2008년에 제 1회 치과전문의 자

격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의 전

문과목 표방을 금지하였기에 개원가에서의 임팩트

는 크지 않았고 지하철 광고 등에서 보건복지부 1

호 교정전문의 라는 문구를 보면서 변화의 시작을 

느꼈다. 그 이후에도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 시행을 

위한 법 제정으로 갑론을박 긴 세월을 보냈다. 새

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 마다 위원회가 꾸려졌으

며,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개

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대의원총회에서 심

의 후 부결되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2017년부터

는 개원가에서도 전문의 표방이 통과되어 치과 전

문의시대가 왔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치과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

로서의 자율징계권과 권위가 확보되어 있다. 한국

과 미국의 전문의 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실시에 관

련하여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장단점은 알 수 있다. 

Dental Specialty recognition is obtained 

by dental specialties to protect the public, 

nurture the art and science of dentistry, and 

improve the quality of care. 

전문의 제도 실시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와 공

통되는 요소는 환자에게 전문지식을 갖고 Art& 

Science의 발전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우리의 경우 치협

의 자율징계권이 없고, 아무리 고난이도의 치료를 

하더라도 보험공단 즉, 국가가 지정한 치료비 밖에 

받지 못하는 사회적 의료제도 하에 처해 있다는 점

이다. 

그 결과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문분야

는 비인기과목이 되고 있으며, 적성에 맞아 선택한 

과목의 전문의는 위축되고 전문과목을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치과에서 기본진료인 

보존, 근관치료, 치주치료, 소아치과 등 치아살리기 

치료가 무시되기 쉽다. 

이러한 과도기적 악조건 하에서 전문의들은 스

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의뢰(Refer)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련을 받

은 과목의 전문성(Excellence)이 기본이며 더 중

요한 것은 타과 전문의에 대한 존중(Respect)이 

필요하다. 우리 치과치료는 상업적 요소가 강하기

는 하지만 치료표준(Standard of care)을 지키며 

전문의로서 품위를 유지하려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개원가 치과전문의 시대를 열자. 

지난달에 교정치료중인 환자가  “여기 충치치료 

해주나요?”하며 들어선다. “의뢰서는요?” “그냥 동

네에서 하고 오래요.” 교정 브라켓 주위와 인접면 

탈회가 심하였다. 일단 기본 칫솔질교육을 하고 의

뢰서가 필요하다고 다시 약속을 하면서 아쉬웠다.  

또 “누가 요즘 신경치료 하나요? 빼고 신기술인 임

프란트지.” 라고 말하는 자칭 임프란트 전문의가 눈

에 많이 띤다. 

그러나, 이들도 근관치료, 보존, 치주치료를 열심

히 해주는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환자들에게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전문 분야의 치료가 있음을 알려주기 바란

다. 불법광고가 판치는 현실에서 의뢰제도가 활성

화되면 동료가 상호 환자 소개자가 되고 신뢰관계

가 형성되며 환자들도 좋은 진료를 받아 만족할 것

이다. 환자에게 맞는 더 좋은 진료 방법을 고민하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치과의료가 시행되길 기대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 론

김앤김치과의원 원장

김은숙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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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모든 치과대학 학생

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련 부족을 이

유로 졸업을 1년 연기하게 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에어로졸 관련 실습 부족이

었다.

영국의 유명 대학 전문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Times Higher 

Education)은 지난 2월 12일 스코틀

랜드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치

과대학 학생들의 수련이 충분하지 못

하다는 것을 이유로 전 학년의 수업을 

1년 반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스코틀랜드 의회는 치과 내 사

용이 빈번한 에어로졸 관리에 대한 학

생들의 실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Mairi Gougeon 스코틀랜드 공중보

건장관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

었다”며 “미래 치과의료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수준과 자신

감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스코틀랜드의 모든 치과

대학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졸업

과 교육 과정을 1년 유예하게 됐으

며,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에 대한 보

상으로 학생들에게 6750파운드(한화 

약103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매트 크릴리 스코틀랜드 학생 연

합 대표는 의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금 약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대학 졸

업을 위해 큰 비용을 소모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어떠한 재정적 손실도 일

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확실한 지

원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천민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현

재시각 2월 22일)

개원가의 치과의사 등 1차 의료기관 

종사자는 2분기 접종대상으로 5월이 돼

서야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위탁생

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

만명분(150만회분)이 2월 24일부터 출

고돼 5일간 순차적으로 물류센터로 공

급되며,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보건

소 및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이번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

원환자 및 종사자가 우선 대상으로  방

문접종을 실시하는 계약의사 소속 의료

기관은 위탁 의료기관 계약체결을 완료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는 

관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 위탁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

정이며, 요양병원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해 방문접종과 보건소 

내소 접종, 요양병원 내 자체 접종이 차

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이다. 

이렇게 3월까지 요양기관 입소자, 고

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

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예

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2분기부터 65

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1분기 대상 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 대

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접종대상은 

9만2300여명으로,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

는 위탁의료기관에 내원접종 하는 방식

을 취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 19〜64세 일반 국민으로 예

방접종 범위를 넓혀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국

민의 70%에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

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됐다. 안전한 접종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치과병·의원 근무자 5월 접종
정은경 본부장 “백신 안전성·효능 확인” 

아스트라제네카 2월 26일부터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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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2월 22일자(제2843호) 10면

에 보도된 ‘치의신보 선거보도 진위 ‘현

미경검토’’기사와 관련 박병기 대의원

(광주지부)이 지난 2월 19일 반론권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본지는 최치원 총무이사(30대 집

행부 공보담당 부회장)와 정영복 전 공

보이사가 지난 2월 15일 치의신보 협회

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

재완·이하 특위)에 참석, 치의신보 신

문 제작 시스템과 공정보도를 위해 선거

보도지침을 바탕으로 각 후보캠프의 발

표내용을 동일한 양과 크기로 편집·제

작했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기 대의원이 선거 과

정에서 억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치의신보 발행 시스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기사화 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의원이 “치의신보 보도

지침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최치원 총무이

사 및 정영복 전 공보이사 등이 치의신

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치과

인으로서 공감을 많이 했다”고 보도 했

습니다.

이와 관련 박병기 대의원은 기사와 관

련, 선거과정에서 억울한 내용이 아닌, 

박영섭 후보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보도 

내용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였다고 밝

혀왔습니다. 또 “치의신보 보도지침 등

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기사내용은 보

도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지침

에 대해 인지했다는 뜻으로, 편파보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

을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치의신보 공보이사라는 직을 마

쳤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정영복 

당시 공보이사의 책임감에 공감을 피력한 

것이며, 최치원 이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번 알림은 박병기 대의원의 반론권 

요청을 수용해 게재된 것입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스코틀랜드 모든 치대생
코로나19로 1년 유급 결정
국회, 코로나 영향 에어로졸 수련 부족

서울시가 치과의원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

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

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치과의원 원장을 

포함한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

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

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는 물론 노동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

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

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

동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컨설팅 대상은 치과

의원 등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

울시내 사업장으로, 컨설팅은 마을노무

사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 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

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한다. 또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아울러 두 번째 방문 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 밖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

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올해부

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

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

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

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오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

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

해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

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 노무 무료 컨설팅
서울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등 노동법 가이드 제공

2월22일자(2843호) 협회장선거보도 조사특위 기사 관련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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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

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

돼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개

인정보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

금 상한이 현행인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신설돼,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져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는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까

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환자정보유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예기

치 못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

경식·이하 경총)는 최근 공식 보도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항의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

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했다. 가령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

금 기준액수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

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 감경

에서도 최소 6088억원이 부과된다는 것

이다.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될 수 있으며, 타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러한 개정

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

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천민제 기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활동

하는 치과계 유일의 비영리 복지 단체인 

스마일재단이 창립 18주년을 맞았다. 특

히 올해는 지난 3년간 스마일재단을 이

끈 김건일 이사장이 이임하고 김경선 신

임이사장이 공식 취임해 활동에 더욱 박

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스마일재단이 2021년 창립 기념식 및 

각종 시상식을 지난 2월 22일 온라인 개

최했다.

김건일 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바라듯 장애인들 역시 씹는 즐거움을 비

롯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치과진료네트워크 확대 추진

이날 스마일재단은 2020년 활동보고

에 이어 2021년 활동 계획을 알렸다.

2020년 한 해 동안 스마일재단은 저소

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전신마취 

치과진료비 지원, 구강건강 서비스 지원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157명에게 약 3억3000만원, 장애

인 및 보호자 3881명에게 치과의료서비

스를 지원했다.

이를 이어받아 올해는 ▲저소득장애

인치과치료비 163명 지원 ▲소규모이동

치과진료지원 8회 ▲장애인치과진료네

트워크 400곳 확대 개편 ▲외부지원사

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계획으로 예정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에 

헌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더불어 이날 행사

에서는 지난해 장애

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 되는 제

15회 스마일시상식

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양해민 원장(보건복지부 장

관 표창), 김포분회 장애인치과봉사회

(치협 협회장 표창), 조영준 원장(스마

일재단 이사장 표창)이 선정됐다.

# 장애인 사업 다양하게 추진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 스

마일재단을 이끈 김건일 이사장이 이임

하고 김경선 제7대 신임이사장이 공식 

취임했다.

김경선 신임이사장은 1980년 경희치

대를 졸업했으며, 2003년 스마일재단 발

기인이자 이사로서 현재까지 스마일재

단에 헌신했다. 또한 김 신임이사장은 

제27대 치협 부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

회 회장, ICD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재 건강사회운동본부 부회장, 대한노년

치의학회 감사 등 치과계 다방면에서 활

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건일 전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지

난 3년간 다각적으로 장애인의 구강건

강증진 활동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장애와 치과 질환의 이중고로 

고통받고 있다”며 “스마일재단이 가야 

할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신임

이사장께서 잘 해내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선 신임이사장은 “한 사람

이 열 걸음을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이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장애인구

강건강 증진 사업이 더욱 다양하고 활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개인정보유출 땐 매출 3% 과징금 부과

김경선 스마일재단 신임 이사장 공식 취임
스마일재단 제18회 온라인 창립기념식

치과 병·의원도 예외 없어 환자정보유출 주의

위반행위 매출 3% → 전체 매출액 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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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대화 비법 “원장님이 특별히” 

치확행 : 권기탁 원장의 진료실 대화 ‘Yes or No’

불법의료광고, 알아야 지킨다

치과썰전 : “의료광고 제대로 알고 합시다” 3편

김경선 신임 이사장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

식·이하 협회사편찬위)가  ‘치협 창립

일’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오는 3

월 4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세 안은 ▲A안, 1921년 10월 2일(조선

치과의사회 설립일) ▲B안, 1925년 6월 9

일(한성치과의사회 설립일) ▲C안, 1945

년 12월 9일(조선치과의사회 설립일) 등

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충분

히 한 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협회사편차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줌

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세 가지 안은 치협 창립 역

사의 주요 변곡점으로 회에 주체적으로 조

선인이 참여했는지 여부가 가름 기준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각 안에 

대한 근거 및 주요 역사적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총회 전 공

청회, 추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상정안

을 성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총회 상정

안 성안 작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협회사편찬위

에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논의와 관련 오는 3월 4일 오

후 7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치협 창립일

에 관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

에서는 A안 발표자로 변영남·박준봉, B

안 발표자로 권 훈·이주연, C안 발표자로 

장은식·조영수 등을 확정했다. 전수환 기자

협회 창립일 ‘3가지 안’ 공청회 논의
치협 협회사편찬위, 3월 4일 2차 공청회 참여

조선·한성, 광복 후 조선 등 불꽃공방 예정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화상회
의를 열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창립일안’을 논의했다.

환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원장의 

말은 무엇일까. 권기탁 원장이 진료실 

대화 비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치의신

보TV <치.확.행>을 통해 전한다.

권 원장은 ‘원장님이 특별히’를 주제로 

진료실 대화 비법을 전수한다. 특히 원장

뿐 아니라 직원의 화법 교정까지 더해 더

욱 폭넓은 강연을 시청자에게 선보인다.

만약 내가 한 광고가 불법의료광고였

다면? 치과계 최초 정책 예능 토크쇼 <

치과썰전>이 불법의료광고 세 번째 시

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편에서 치과썰전은 비방광고 및 

시술행위 노출 광고를 주제로 다양한 

실제 사례를 패널의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공유하고 불법의료광고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 시청채널: 치의신보 인터넷판 치의

신보TV

■ 유튜브: ‘치의신보TV’ 검색

핸드피스 카트리지
교체·수리비

핸드피스 카트리지50% 경재치과기계상사 02)755-33545050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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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최근 정기대의원 총회결의 무효 판결과 

관련 소송비용 지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치위협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이 같은 내용의 루

머가 확산되자, 지난 2월 8일 치위협 홈

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날 집행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람들의 추측성 발언과 루머는 안정을 

바라는 회원들에게 더욱 혼란을 발생 시

키고 있어 현재 상황들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기총회

와 관련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사안

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는 회장선거

와 관련된 혼란으로 최종 선고가 확정

된 것이 아니다. 현재 정당한 법적 절차

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적 적합성과 법

리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불필요한 언

급과 추측은 의도적

인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들

이 회장과 부회장 

등 치위협 대표들에게 총회결의무효확

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관과 법률 자문 

확인 결과, 피고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협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위협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

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의 추측들은 협회와 

회원들을 또 다시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

넣고 대외 신임도를 하락시키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또 “제18대 집행부는 1년 이상 회무 공

백과 반목 속에서 화합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했다”며 

“회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꿋꿋

이 바른 걸음으로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위협 대

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

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

난해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

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

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번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

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

이하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성

에 난동까지 벌어지며 치기협 내홍이 극

에 달했다.

치기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

난 2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

벤션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총회는 개회와 동시에 일부 

대의원이 현 집행부의 회무 속행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규탄이 쏟아졌다.

이에 총회를 주재한 강병균 의장이 “1

심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

나, 항소가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 집행부의 자격은 유지된

다”고 거듭 못 박았으나, 참석한 대의원

의 공개 발언 요구가 그치지 않아 각 안

건의 상정 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만큼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은 지난해 2

월 24일 열린 치기협 제27대 회장 및 선

출직 임원 선거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

기협은 투표 결과에 따라 주희중 회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당시 상대

측 후보로 나섰던 김양근 전 회장이 소

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직무

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되며 사태가 진

정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으나, 본안소송

에서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이 정관위배를 근거로 선거 자체를 백지

화하는 판결을 내리며 내홍이 재점화됐

다. 이에 주 현 회장은 불복 의사를 밝히

고 지난 2월 5일 항소에 나선 상태다.

# 일각서 탄핵론까지…갈등 진화 난항

이날 총회는 치기협 현 집행부의 자격 

문제에 대한 격론이 좀처럼 길항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어졌다.

이에 주희중 회장이 개회사에서 “이

번 1심에서 집행부가 선거 무효 판결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포문을 열었지만 

좌중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회장 외부에

서는 일부 대의원이 모여 주 회장의 ‘탄

핵’과 ‘그 이후’를 논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돼 있었다.

공개 발언에 나선 모 대의원은 “지난 

선거가 무효가 된 지금, 현 집행부가 총

회 및 회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

행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다수의 대의원이 지난 2월 10일 

치기협이 공개한 입장문을 비판하고 서

울북부지법의 1심 판결문 원본을 공개

하라는 요구를 잇달아 쏟아냈다. 이에 

현 집행부가 현장에서 판결문 원본을 복

사해 배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반면 김양근 전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

도 나왔다. 모 대의원은 “사태가 작금의 

상황에 이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

책이 크다”고 꼬집은 뒤 “특히 이번 판결

에서 문제시된 연석회의를 주재한 것은 

김양근 전 회장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주

재한 회의가 위법하다고 스스로 고발한 

셈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주희중 회장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대의원총회 차원의 소송 취

하 권고안 전달 및 중재, 재선거를 비롯

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으나 뚜렷한 

결정 사항은 없었다.

# 법원 앞서 임총으로 정상화 시도

이 같은 치기협 내홍은 추후 열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답을 구할 예정이지만, 합

의점을 찾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 개

최 및 재선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권한을 두고 고성이 빈발했다. 또한 모 

대의원은 “임시대의원총회는 누가 열고 

재투표 여부를 왜 시도지부회장이 결정

하느냐”며 “이것이 무슨 대의원 총회고 

민주주의냐”고 다소 과격한 발언과 행

동을 취해, 퇴장명령을 받기도 했다.

강병균 의장은 “현 상황의 종식을 위

해서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외에는 방

법이 없다”며 “현재 감사단과 집행부 이

사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

했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 임시대의원총

회로 회무를 정상화하고 원래 자리로 되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희중 회장은 “협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가

능한 접근점을 연구해 대처하고 회원에

게 신뢰받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부정선거 논란 총회장 고성·난동까지…치기협 ‘내홍’
현 집행부 회무 자격 “있다” VS “없다” 격론

책임론부터 쌍방규탄…임시총회서 해결 모색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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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선거소송비 지출 의혹 “사실 아니다”

법률자문 결과 치위협 피고 당사자 확인 입장 발표

집행부 “불필요한 언급·추측 분열, 혼란 야기” 우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치기공 맞춤형 전담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은 행정

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오

는 2023년 2월까지 총 2년간 진행된다.

치과기공 일자리 매칭 효과로 우수한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 방지 뿐 아니라 

신성장 산업인 치의학 산업 활성화를 통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한 이번 지원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후 

청년을 모집해 상호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여기업은 부산지역 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들로 오는 3

월 3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btp.or.kr/) 공고를 통

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평가를 통

해 최종 19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경우 부산시에 주소를 두

고 있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과 청

년의 상호 매칭을 통해 신규 채용이 결

정되고, 선정된 업체는 1인 월 180만 원

의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를 2년간 지

원받는다. 문의 부산테크노파크(051-

747-6802). 윤선영 기자

부산시, 치기공 맞춤형 전담 인력 발굴·육성 

2년간 기공소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 2월 20일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1심 판결된 집행부 선거 무
효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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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도 교육에 있어 인성·인

문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

문에 ‘교육은 평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학생들에게 모

든 사람을 우러러 보도록 교육하라’

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월 17일 치

협회관 근처에서 치과계 원로 석학인 

최상묵 서울치대 명예교수(치주과)

를 만나 치과계 현안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상묵 교수는 “교수

시절 내내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

는 데 열중하고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만 보다 퇴임을 5년 즈음 남긴 시점

부터 인간,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는 것을 느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며 “60세가 돼서야 인간이 보이기 시

작하더라. 직업의 고하를 떠나 주변

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실제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학창시절

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최 교수는 이 협회장에게 치과의사

의 인성, 인문학과 관련한 의제를 치

의신보 등 기관지를 통해 이슈화 하

고,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한 대화로 풀

어갈 것을 당부했다. 

또 치협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연구에 

힘쓰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치협은 회원뿐 아니라 

국민을 향해야 한다. 국민이 치과의

사를 신뢰하게 되면 자연히 치과도 

더 많이 찾을 것”이라며 “이 협회장

이 이러한 회원, 국민과의 소통에 잘 

역할해 주고 있다고 느낀다. 치과계

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좋은 말씀과 같

이 항상 솔선수범으로 제자들을 가르

치신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선배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수환 기자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메가젠임플

란트(대표이사 박광범·이하 메가젠)와 

MOU를 체결했다. 

지난 2월 22일 경기지부 회관 중회의

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최유성 

회장, 손영휘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과 박광범 대표이사, 

이수진 특수영업팀 부장 등 메가젠 관계

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가

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보수교

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학

회(지회)의 성공적인 온라인 보수교육

을 위한 상호협력 ▲연간 보수교육 이행 

및 보수교육 이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유성 경기지부 회

장은 “치과계의 발전과 세계적으로 인

정받는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힘

쓰는 메가젠과 MOU를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지부와 메가젠은 치

과계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함께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범 메가젠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하나의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더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준비하던 차

에 이렇게 경기지부와 MOU를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지부

의 행사와 연자들의 강의 활동 등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경기지부, 메가젠과 MOU 체결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상호협력 발전 다짐

전북치대(학장 김재곤)가 국내 최초

로 치의학교육평가에서 최고등급인 6년 

인증을 받았다. 

전북치대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재일·이하 치평원)이 2020년 

시행한 치의학교육평가 결과 이 같은 성

과를 거뒀다고 지난 2월 16일 밝혔다. 

1차 서류평가에 이어 작년 9월 진행

된 전북치대 방문평가에서 치평원은 교

육 및 연구에 이용되는 여러 시설과 비

치자료를 직접 둘러보고 프로그램 운

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자원, 임상교

육환경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진행

했다.  

평가 결과, 전북치대는 교육 관련 우

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 6년 인증을 

손에 쥐었다. 전북치대 관계자는 “지방

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치과의료인 양

성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임을 공인받았

다”며 “국내 최초의 PBL교육 시행, 최

고수준의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한 전북치대 구성원이 보람과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했다. 

전북치대는 2015년 시행된 평가에서

도 5년 인증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재일 치평원장은 “평가 상으로는 교

육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났고, 특히 학생

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곤 전북치대 학장은 “이번 인증결

과를 통해 전북치대가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교육 시스템과 환경, 최선의 프

로그램을 갖춘 교육기관임이 공고해졌

다”며 “그간 평가를 위해 수고한 교수, 

교직원과 모교 발전을 위해 성원해 준 

동창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

혔다.

유시온 기자

치평원, 치과의료인 양성 최적화된 교육기관 평가

전북치대 교육평가 최고등급 ‘6년 인증’

전북치대가 치의학교육평가에서 최고등급인 6년 
인증을 받았다.

전북 지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스케

일링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대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월 1

일부터 치과병원에 스케일링센터를 개

설해 구강관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내원 환자들은 

대기시간이 다소 단축되고, 한층 더 전

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모바일, 유선전화를 통한 예약절차를 돕

고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북대치과병원 스케일링센터(치과

병원 신관 3층 교수통합진료실)는 매년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 미실시자를 대상

으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이용 예약은 전북대병원 모바일 앱에

서 진료예약 메뉴를 통해 스케일링센터

를 선택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

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치과병원 스케일

링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연미 치과진료처장은 “구강건강의 

첫 걸음은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플

라크 및 치석을 제거하는 구강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스케일링센터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강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전북 지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전북대 치과병원 
스케일링센터가 지난 2월 1일 문을 열었다.

“양질의 구강케어 서비스 제공 최선”

전북대치과병원, 스케일링센터 개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오른쪽)이 박광범 메가젠임
플란트 대표이사와 협약서 서명 후 함께 기념촬
영을 했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월 17일 최상묵 서울치
대 명예교수를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의견
을 나눴다.

“회원·국민과의 소통 많은 역할” 기대
이 협회장, 최상묵 명예교수와 면담

정책추진 관련 근거 연구 중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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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Remov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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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전원) 서은진 박

사(구강생화학교실)가 지난 2월 16일부

터 18일까지 진행된 실험실창업페스티

벌에서 1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수상했다.

실험실창업페스티벌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술 기반 시

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아이

코어 I-Corps 사업)의 최종평가 행사다.

서은진 박사는 예비 창업명 ‘스템덴’

으로 실험실 구성원들과 팀을 이룬 뒤, 

지난 2020년 6월부터 창업 준비 과제를 

수행해 왔다. 서은진 박사는 장일호 교

수(구강생화학교실)와 치아의 치수-상

아질 재생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연

구 결과의 실용화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

정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서은진 박사는 “사실 얼떨떨하기도 하

다. 저희 아이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

다는데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붙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서은진 부산대 치전원 박사

‘실험실창업페스티벌 대상’ 수상 
 치아 치수·상아질 재생 연구 실용화 인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

성·이하 연세치대)이 이지은 본과 2

학년 학생(공동 제1저자)이 정한성 교

수(구강생물학교실)와 함께 참여한 논

문 ‘Hypoxia-Responsive Oxygen 

Nanobubbles  for Tissues-Targeted 

Delivery in Developing Tooth 

Germs’가 SCIE급 저널 ‘Frontiers In 

Cell and Developmental Biology 저널

(IF: 5.201)’에 지난 2월 15일 게재됐다고 

최근 밝혔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 대해 

치아 발생 중 가장 Soft Tissue가 많은 

시기인 Bud stage와 Hard Tissue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Bell stage 

두 가지 시기로 나눠 Nanobubble을 이

용, 산소(Oxygen)의 농도가 치아 발생

과정 및 Amelogenesis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연세치대 측은 “학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생 시절부터 연구에 

참여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매년 학생연구팀 10팀을 선

정, 각 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

생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 팀당 한명의 지도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

적 사고 및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

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

원금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해 점진적으

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세계적인 교정학자 라

빈드라 난다(Ravindra 

Nanda) 교수의 교과서 저

술작업에 김성훈 교수(경희

치대 교정학교실)와 백운봉 

원장(스마일위드치과교정

과치과)이 참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성훈 교수와 백운봉 원장은 최근 

Nanda 교수의 교과서 ‘TEMPORARY 

ANCHORAGE DEVICES’ 제2판 저술

에 참여했다.

이 책은 20chapter 로 구성됐으며 김성

훈 교수는 ‘C-tube를 이용한 복잡한 치아

이동의 Management’를, 백운봉 원장은 

‘2nd Molar Protraction and 3rd Molar 

Uprighting’ Chapter를 저술했다. 

김 교수는 C-tube를 이용해 일반적인 

교정치료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 교정 증

례에 대한 임상 가이드와 해법을 제시, 

TAD분야에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을 보

이는 우리나라 교정의 진가를 드러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백 원장은 TADs를 사용해 결

손치아 공간으로 어금니를 당기고 사랑

니를 이용하는 Molar Protraction, 3rd 

Molar에 관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350개의 증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연세치대 학생 논문 SCIE급 저널 게재

김성훈 교수·백운봉 원장 세계 석학 저술작업 참여

교정학자 난다 교수, 교과서 저술 도와

산소 농도의 치아 발생과정 영향 연구

이지은 본과 2학년, 정한성 교수와 진행

서은진 박사가 실험실창업페스티벌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지은 본과 2학년 학생 논문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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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석 전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지

난 2월 21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5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교정과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치대 

교정학교실 주임교수로 부임해 교편을 

잡은 뒤 지난 2006년 정년퇴임했다.

또한 고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 회장, 대한

구강보건협회 기획이사, 대한구순구개

열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

맹 서울총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고인은 

치과교정학 분야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 

대한민국 의학한림

원 정회원으로 선출

됐으며, 학회장으로

서 구순구개열학회

의 치협 공인학회 인준을 이끄는 등 치

과계 발전에 크게 공헌해 후학의 귀감이 

됐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에 차려졌으며, 지난 2월 23일 발인을 마

쳤다. 천민제 기자 

남동석 전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별세    

남동석 교수

“문제는 환자가 아

니라 사회였습니다. 

불행한 상황에 부닥

치게 해 놓고는 그에

게 ‘우울증’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린다는 

것으로, 사회가 정신

질환을 만든다는 반정신의학의 기본 주

장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과의사이자 의료윤리학자로 활동 

중인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

실 교수가 도서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

터는 남았습니다 -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들’

을 최근 출간했다.

김준혁 교수는 연세치대병원에서 소

아치과 수련과 군의관을 마친 후 부산대

에서 의료인문학 박사수료, 펜실베이니

아대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

실에서 생명윤리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

를 받은 의료윤리학자다. 

‘한겨레’ 등 여러 매체에 각종 의료 

이슈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역서로 ‘의료윤리’,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 ‘전문직 치과의사로의 긴 여정: 

치의학 역사’(공역), ‘치의학의 이 저린 

역사’가 있다.

신간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

았습니다’는 우리가 평소에 미처 살피

지 못했던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단

면들을 ‘의사의 

실력은 누가 평가

하는가’. ‘아픔에

도 성별이 있을

까’, ‘나도 모르

게 내 몸이 의학 

연구 재료로 쓰인

다면’ 등 다양한 

시선과 질문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준다.

김준혁 교수는 “치과에서 보통 어떤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지 또

는 스케일링을 언제 진행할 지 등 기술

적인 면부터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

대의학이 어떻게 정립이 됐는지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 살펴보면, 치과나 

치의학 자체를 바라보는 눈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는 20년 전 또는 100년 전 의학

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김준

혁 작가는 앞으로 변화할 치의학의 미래 

방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의학의 관계론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치과, 치의학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라며 “현

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일

을 하고 있을지 내다보려면, 이전 사람

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고 역설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현대의학 놓치는 단면 통해 치의학 방향성 탐구”  

김준혁 교수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출간

김준혁 교수

김성훈 교수 백운봉 원장 Nand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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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3월 SURGERY MASTER COURSE를 

개강한다.

오는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8

회에 걸쳐 마곡 오스템 트윈타워 연수센

터에서 진행될 이번 코스에서는 이인우 

원장(원더플란트치과의원)이 디렉터로 

나서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에 대한 강

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Sinus 

Surgery ▲OneGuide system, 

Surgical Techniques for full 

mouth rehabilitation ▲Surgical 

Complications & Management 등으

로 커리큘럼이 구성된 만큼 임플란트 수

술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노하우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LAS, CAS KIT를 활용한 

SINUS SURGERY 이해, OneGuide 

KIT를 활용한 임플

란트 진단과 식립 계

획, 식립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강

의 마지막 날엔 라

이브 서저리를  진

행, 실제 임상에서 

SINUS SURGERY와 GBR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풍부한 임상 케이

스와 경험을 보유한 이인우 원장이 직접 

SURGERY MASTER COURSE를 이

끌며, 백범주 원장(청담수치과의원), 성

기웅 원장(서울리더스치과의원), 천강

용 원장(이솜치과의원)이 패컬티로 나

서 수강생들이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을 확실히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인우 원장은 “강의를 통해 임플란

트 수술 심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다양한 케이스별 수술 방법을 제시

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스는 선착순 20명 정원으

로, 참가 신청은 https://forms.gle/

z1sueWozgQaHKQ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70-4394-7436.  윤선영 기자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

장 장명진·이하 카오미)가 제28회 

KAOMI 종합학술대회 iAO2021(조직위

원장 황재홍)을 오는 3월 7~13일 온라인

에서 개최한다. 

카오미가 지난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개최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학술대회 슬로건은 ‘Standing 

on giants’로 6명의 거인급 연자를 비

롯해 총 17명이 나서 지식을 전달한다. 

우선 이종호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

원)가 하악에서 채취한 자가골을 이용

한 임플란트 식립의 장기간 결과 및 위

험 요소에 대해 강의한다. 

허성주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장기간 임상 경험을 토대로 치과의사와 

환자가 만족하는 임플란트 수복 치료에 

대해 소개한다. 

최성호 교수(연세치대)와 박지만 교

수(연세치대)는 각각 ‘다음 세대를 위

한 임플란트 표면 개발’과 ‘임플란트 수

술 보조기술: 네비게이션, 로봇’을 주제

로 발표한다. 

전주홍 교수(서울 아산병원)는 상악

동 거상술 전반에 대한 임상가의 궁금증 

해결에 나선다. 

이어 조인우 교수(단국치대)가 임플

란트 주위 연조직 성형 수술에 대해 견

해를 제시하고, 이성복 교수(강동경희

대 치과병원)가 환자 친화적인 임플란

트 수술과 보철에 대해 강연한다. 

학회 회원 한정 강연도 마련했다. 바

로 해외 연자 특별 강의인데, 독일의 

Frank Schwarz 교수가 임플란트 주위

염의 외과적 재건 방법, 유럽 신흥 연자 

Giorgio Tabanella 원장은 임플란트 연

조직 증강을 위한 새로운 테크닉을 내놓

을 예정이다.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이밖에 김진립 원장(서울샤치과의원)

과 김준혁 교수(연세치대)가 윤리·감염 

필수 교육 강연을 진행하고, 김승원 대표

(에스킴프로패셔널뷰티)와 고동환 소장

(디랩 기공소)이 치과위생사 강의를 펼

친다. 

볼거리도 다채롭다. 2월 15일 기준 30

개의 유료 부스가 등록됐고, 경품제공부

스도 다수 확보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

회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

다. 이를 통해 3D 입체 화면으로 부스와 

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조성했다. 

조기 등록자는 15일 기준 3000명을 돌

파했으며, 참석자에게는 치협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주어진다. 사전등록은 3월 5

일까지다. 

장명진 회장은 “세계적 교향학단이 

무료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보고 카오

미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

자는 마음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

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

혔다. 

황재홍 조직위원장은 “단순히 배너를 

게재하는 것을 넘어 부스와 전시를 한눈

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며 

“배너만 놓는 평면적인 행사를 뛰어 넘

어 전시장 위에서 드론을 타고 돌아다니

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시각화했다. 의

료계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학술

대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카오미 국제종합학술대회 iAO2021 기자간담회

3월 7~13일 다양한 기획 시도 온라인으로 진행

2월 15일 기준 등록자 3000명 돌파 성공 예감

다양한 케이스 실전 수술법 보여줄께!

오스템, 이인우 원장 SURGERY MASTER COURSE 개강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오스템 트윈타워 연수센터서

모발 굵기 와이어를 이용한 교정치

료법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다. 

한국포괄치과연구회(회장 이철민)

가 전윤식 교수 초청 특별 학술대회를 

3월 15일 온라인 줌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윤식 명예

교수(이화여대)가 나서 ‘모발 굵기 

와이어로 교정치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해당 강연에서 전 교수는 모발 굵

기 와이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방법

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브라

켓을 이용한 교정치료는 새로운 돌파

구를 마련해야 한다. 브라켓 교정치료

의 효과는 확실히 

입증됐으니 핵심

이 와이어임을 강

조하고 환자 입장

에서 안 보이거나 

덜 보이면서 통증

을 현저히 줄여주

고 치료기간도 단

축시킬 수 있는 모발 굵기 와이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방법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강연에서는 수년 간 

연구하고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와이어라이너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민 회장은 “올해 첫 번째 학술

대회 연자로 오랫동안 이대병원에서 

교정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전윤식 

교수를 모시고 모든 치과의사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를 준비

했다”며 “관심 있는 임상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카오미가 제28회 KAOMI 종합학술대회 iAO2021을 오는 3월 7~13일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이인우 원장

전윤식 교수

6명 ‘거인급 연자’ 임플란트 최신지견 전한다

모발 굵기 와이어로

교정치료 공유 주목

포괄치과연구회 특별 학술대회

전윤식 교수 초청 15일 줌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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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진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공유하세요!언제, 어디서든                     MegaGen 클릭 한 번으로You Tube

회당 시청자 수 명 돌파!!2,000

MEGAGEN DISCUSSIONMEGAGEN DISCUSSION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원장님의 핸드폰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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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욱 원장(윈치과의원)이 ‘될 때까

지’ 지도하는 핸즈온 세미나가 개원가

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창동욱 원장의 GBR Hands-on, ‘될 때

까지 한다’ 세미나가 지난 2월 21일 대웅

제약 신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2명의 정

원을 다 채운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메

덴과 ㈜시지바이오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진행한 1회차, 2회차에 이어 올해 

3회차 역시 모두 만석으로 개최됐다. 

이 강좌는 ‘Mission it possible’이란 

부제답게 창동욱 원장의 오전 이론 강의

를 바탕으로 오후에는 참가자 개별 수준

에 맞춘 일대일 핸즈온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오전에는 ‘성공적인 GBR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을 주제로 절개부터 봉합까지 

핵심정리 강의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임

플란트 식립 핸즈온, 골이식재와 차폐막

의 적절한 선택을 주제로 한 강의와 GBR 

Hands-on(Pig Jaw) 등이 진행됐다. 

이 강의는 참가자들이 ‘될 때까지’ 종

료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실습위주로 진

행, 실전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상테

크닉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강의가 

진행된다. 임플란트 식립 횟수, GBR 횟수

에 따라 4명의 Faculty 안상호 원장, 박병

규 원장, 김정현 원장, 최상훈 원장 등이 

수준별로 조를 나눠 핸즈온을 돕는다.

특히, 창동욱 원장의 둑테크닉(DUK 

Technique)·PFM테크닉(멤브레인을 

수화하지 않고, 접어서 쓰는 방식)은 초

보자나 수련자 모두에게 GBR을 쉽고, 

안정적으로 수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

다는 평을 받았다.  

한 참가자는 “실제 테크닉이 손에 익

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설명, 시연

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21일 예정돼 있는 4회

차 강의도 이미 등록 마감됐으며, ▲5회

차 강의는 4월 18일 GBR Hands-on을 주

제로 ▲6회차 강의는 5월 2일 Sinus Lift 

Hands-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등

록문의: 02-969-2876(홍익메덴) 전수환 기자

올해 새로 출범한 대한치주과학회(회

장 허익·이하 치주과학회) 제31대 집

행부가 ‘내실있는 정진’을 내걸고, 새롭

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

를 밝혔다.

치주과학회가 지난 2월 18일 온라인으

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동안 

진행할 주요 사업과 계획을 밝혔다.

먼저 치주과학회는 대국민 홍보를 목

표로 한 온·오프라인 만성비전염성질

환(NCD) 학술 행사를 이어가고, 공중

보건치과의사도 치주질환 예방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교육을 시

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잇몸의 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 건강이 위

협받는 현시기에 대응해, 치주질환에 대

한 경각심을 알리고 구강 건강을 위한 

올바른 방향도 제시한다.

국제 교류에도 꾸준히 힘쓴다. 일본치

주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허익 회장

의 특강이 예정돼 있으며, 아시아 태평

양 치주학회에서 김윤정 교수(관악서울

대치과병원)가 강연할 예정이다.

몇 년 새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 중인 

학회 저널 ‘JPIS’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의 엄격한 평가 덕분이라며, 향후에도 좋

은 논문이 꾸준히 실리는 선순환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JPIS는 지난해 임팩트 

팩터 1.847점을 기록, 국내 치의학 SCIE 

저널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학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실

천 방안으로 ▲11개 위원회 활성화로 치

주질환 관련 사업의 독립적·적극적 추

진 유도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비

대면 회의 및 SNS 활용 ▲학회 회원 교

류·소통 확대 ▲보험 법제 위원회 등 

분쟁 조정 관련 조직 활성화를 꼽았다.

그 밖에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치주

과학회 일정은 ▲제1차 학술집담회(3월 

11~15일) ▲제13회 잇몸의 날(3월 23~24

일)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3월 중 예

정) ▲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4월 

21~26일) 등이다.

특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최

정상급 연자 10여 명의 수준 높은 발표

가 예정돼 있어 치주과학·임플란트학

의 최신 경향을 살피고, 지식을 교류하

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익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치주과

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

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치주과학회 ‘내실있는 정진’으로 새 도약 선언
신년 기자 간담회 열고 학회 발전 청사진 발표

대국민 캠페인, 공보의 교육, 국제 교류 추진

치주질환 사업, 교류 확대, 분쟁 조정 활성화

창동욱 원장 “될 때까지 한다” 강연

GBR 핸즈온 초보· 숙련자 모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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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욱 원장이 진행한 GBR 핸즈온 세미나가 지난 

2월  21일 대웅제약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주과학회가 지난 2월 18일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동안 진행할 주요 사업과 계획을 밝혔다.

치의신보TV가 최신 임플란트 증례를 

살피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성공적

으로 개최했다.

‘임상경험으로 배우는 GBR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는 지난해 10월 치의신보TV가 개국 기

념으로 선보인 임플란트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강의다.

치의신보TV가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와 주최한 이번 

라이브 세미나는 2월 15일 오후 8시에 

진행됐고, 사전등록 정원 300명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연자인 최진 원장(서울미르치

과)은 GBR과 티타늄 멤브레인(i-gen)

의 활용 방법 등을 임상 증례 중심으로 

꼼꼼히 살폈다. 

최 원장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BR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 탁월하더라

도, 술자가 손으로 직접 해보며 술기를 익

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식재(scaffolds) 선택의 기준

도 제시했다. 수술 목적에 따라 이식재 

선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골 조

성이 목적이라면 동종골, 자가골 ▲볼륨 

유지가 목적이라면 이종골, 합성골을 사

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티타늄 멤브레인 사용 시 주의할 

점으로는 ▲임플란트 고정 확보 ▲Flap 

형성 범위 계획 ▲얇은잇몸, 형태변형 

주의 ▲전신질환자에게 공격적 술식 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적 시술

을 위한 요건으로는 ▲충분한 설비·기

구·인력 ▲술자의 외과적 기술과 양질

의 기구 조작 ▲충분한 시술 경험 ▲양

질의 보철물 ▲사진, 엑스레이 등 진단

과 치료의 체계적 자료화를 꼽았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수강자의 궁금

증 해소를 돕기 위한 Q&A 코너도 마련

돼 눈길을 끌었다. 수강자들은 실시간으

로 질문을 달았으며, 강연 후에 연자가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는 등 쌍방향 소통

을 통해 만족도를 한껏 높였다.

최 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개원가 선생님의 

임상 내공을 키우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치의신보TV 측은 이번 강연을 포함

한 6회 분량의 온라인 세미나를 올해 말

까지 메가젠과 함께 릴레이로 개최하며, 

향후에도 참신한 콘텐츠의 영상 세미나

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의신보 편집인인 김영삼 공보이사는 

“향후에도 치의신보TV를 통해 개원의들

에게 도움이 되는 온라인 세미나를 꾸준

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관 기자 

치의신보TV 온라인 세미나 
300명 조기 마감 성공 개최
‘GBR의 성공과 실패’ 강연 호응 커

치의신보TV가 ‘임상경험으로 배우는 GBR의 성공

과 실패’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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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ITENA CLINICAL (프랑스)    수입원 : (주)프로덴티 02.3789.0750    판매원 : 전국치과재료상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치료가 필요할 때 언제나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강한 유지력을 원할 때는 영구적인 세멘테이션도 가능하다.

임플란트 시멘트

3+3
IMPLANT CEMENT

= 195,000원= 195,000원
300,000원300,000원

    ½ 

3+3
+

행사기간 : ~4월 30일까지

5ml×1 Syringe (5 mixing tips) 65,000원

■ Film Thickness 10㎛ / 얇은 피막도로 심미적이다.
■ 맛과 냄새가 거의 없어 환자의 불편함이 없다.
■ 최고의 유지력 (임시보철물 제거 용이 / 영구 보철물 장기간 사용 가능)
■ Radiopaque (잉여세멘트 잔여여부 확인이 용이하다)
■ 낮은 용해도 변연봉쇄성이 탁월하다.
■ Auto-mix syringe로 조작이 간단하다.
■ No eugenol (영구시멘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덴토템프 DENTOTEMP

리필 250장 : 33,000원

1시린지 3개 구입시 덴티로 살균티슈 3개 증정
덴토템프  : 5ml×1 Syringe 3개 195,000원,  덴티로살균티슈 : 통 1개, 리필 파우치 3개 105,000원 상당

코로나바이러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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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의 기본 - 탈구력 Luxation forces for tooth extractions

지·상·강·좌박규태 원장

｜2021. 3. 1(월)｜제2844호32 임 상

순조로운 발치를 위한 임상적 필요충분 조건을 정

하라고 한다면, 다음 3가지 요소들 - 탈구점 확보

(Securing luxation points), 공간 확보(Room 

creation), 마찰력 감소(Decrease of friction 

forces) -을 말하고 싶다. 이 3가지 요소들의 실현

을 위해선 탈구력(Luxation forces)(Figs.1~3)이라

는, 발치의 거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치아를 치조골

(Tooth socket)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물리적인 힘

이 필요하다.

탈구력과 위 3가지 요소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

니라 마치 계란과 닭의 관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 즉, 탈구력이 잘 적용되려면 이 3가지 요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반대로, 이 3가지 요소가 잘 실현되려

면 탈구력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매복 사랑니(특히 하악 제 3 대구치) 발치, 일반적인 

발치 시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전치, 소구치, 대구치 

및 잔존치근 발치시에도 그 적용과 원칙은 거의 동일

하다.

이 글에선, 탈구력의 정의 및 분류 그리고 탈구력을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한다. 

1. 탈구력이란(Luxation forces for tooth extractions)? 

(Figs.1,2,3)

치주염으로 심하게 이환된 치아가 아니라면, 치아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치아의 치근

부가 치조골에 단단히 박혀있는 경우에 그 치아의 치

근부 주변의,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단단히 연결된, 

치주인대를 주위 치조골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그 

다음 치근이 밀려올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조골과 

치근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마찰력을 감소시켜

야 한다.  이 때 가해지는 힘들을 총칭하여 필자는 탈구

력(Luxation forces - 치아를 흔들어 치조골(Tooth 

socket)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힘 - 이라 명하였다.

탈구력을 전달하는 기구는 발치기자(엘러베이

터 Tooth extraction elevator)나 발치겸자(포셉 

Tooth extraction forcep), 럭세이터(Luxator) 등

이 있고, 탈구력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동작은 Push 

& Pull, Wheel & Axle, Lever, Wedge(Fig.9), 

Rotation, Scoop actions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나 

방법 및 동작들은 그 적용 순서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치 증례 및 발치 시술시의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적용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동작들

이 연이어 동시에 혼합되어 일어날 수도 있다. 획일적

인 건 없다. 

발치겸자(포셉)를 먼저 적용한 다음, 발치기자(엘러

베이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 둘 다 계속 번갈아가며 적

용할 수도 있다. 또한 치경부 페리토미(Peritomy) 후, 

발치기자(엘러베이터 Tooth extraction elevator)보

다 더 얇고 탄력이 뛰어난 럭세이터(Tooth luxator - 

탈구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페리토미(Peritomy) 기

능에 더 적합한 기구이다)(Fig.11)를 발치기자보다 먼

저 적용한 후 발치기자-럭세이터-발치기자-럭세이터-

발치기자를 번갈아 적용할 수 있으며, 초음파수술기구

(Piezosurgery tip)를 이용하여 탈구력을 전달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발치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가능한 발

치겸자(포셉)로 마무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Figs.4) 

끝으로 이러한 탈구력은 발치 과정동안, 효과적인 힘

이 치근부 전체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당 치아의 장축

에 가능한 수직으로 작용하도록 발치기자나 겸자의 위

치를 유지해야 한다. 

2. 탈구력의 분류(Classification of luxation forces for 

tooth extractions)

1. 초기 탈구력(1st.luxation force) (Figs.1)

초기 탈구력(1st.luxation force)은 치아를 수평으

로 흔들어놓는 힘이며, 초기 탈구력 적용시, 치아는 치

조골(Tooth socket)내에서 수직적인 이동은 없으

며 수평으로만 움직인다. 치아가 약간의 유동성을 보

이게 하는 정도의 탈구력이며, 발치의 난이도와 추후 

시술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가늠하게 해준

다. 이 초기 탈구력 적용단계에서 과도한 힘을 주게 되

면, 주변 치조골부와 충분히 느슨해지지 않은, 치근부

가 파절되거나 협측이나 설측의 치조골판(Buccal or 

lingual plate)이 파절될 수 있다.

초기 탈구력의 전달 동작은 발치기자(엘러베이터)

를 이용할 경우 거의 Push & Pull 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포셉으로 치아를 수평으로 흔들어 초기 탈구력을 

전달할 수 있다. 

치근 주변 치조골에 탄성이 있다면 초기 탈구력 전

달시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공간(Room)이 생기기 시

작한다. 만약, 탄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치밀골이라

면 탈구력의 단순 전달만으로는 다음 발치과정의 진행

이 어려워질수 있으므로 주변 치조골의 삭제 또는 치

근부 분리 삭제를 고려(Decision making) 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발치라면 가능한 인접 치조골

판(Buccal or lingual plate)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므

로 초기 탈구력을 전달한 후 치근 분리삭제 여부를 바

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2. 중간 탈구력(2nd.luxation force) (Figs.2)

중간 탈구력(2nd. luxation force)은 치아가 수평 

및 수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며 치조골(Tooth 

socket)에서 수직적으로 최소 1/2 ~ 1/3 이상 빠져나

오게 하는 힘이며 발치 과정의 가장 핵심이다. 탈구력 

중 가장 중요하며, 이 중간 탈구력이 충분히 적용된다

면 대개 그 다음 발치과정은 원활히 마무리 된다.

중간 탈구력의 전달에선 대개 발치기자(엘러베이

터)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Push & Pull, 

Wheel & Axle, Lever, Wedge(Fig.9), Rotation, 

Scoop actions)이 총 망라된다. 

그 적용에 획일적인 정답은 없다. 각 치아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동작을 순차적으로 다 적용해봐도 된다. 

효과적인 탈구점(Luxation points)에 접근 가능하다

면, 포셉을 포함한 어떤 기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전달 동작도 중요하지만 탈구력의 방향(치근 만곡

도의 순방향 또는 역방향)역시 중요하다. 전달되는 탈

구력의 방향이 치근 만곡도의 곡선과 순방향으로 만나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Figs.8)

3. 최종 탈구력(3rd.luxation force) (Figs.3)

최종 탈구력(3rd. luxation force)은 치아가 치조골

(Tooth socket) 밖으로 완전히 빠져 나오게 하는 힘

으로 최초 및 중간 탈구력보다 그 힘의 크기가 작은 경

우가 많다. 

대개 Scoop action(퍼올리는 것)이나 가벼운 Push 

& Pull 동작만으로 치아는 쉽게 빠져나오게 된다. 만

약 이 동작만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치근 만곡

도(Root curvature)나 표면 굴곡도(Convexity & 

concavity of root surface)가 방사선상에서 보이는 

것 보다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하고 견고한 치아 파지와 탈구점

(luxation point)을 치아가 치조골(Tooth socket)에

서 완전히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끝까지 집중해

야 한다.

발치는 치아가 구강 밖으로 완전히 나와야 끝나는 

것이다.   <34면에 계속>

(Figs. 1-2) 초기 탈구력 적용 
도해

(Figs. 1-3) 초기 탈구력 적용 
근심 경사 하악 제 3 대구치의 치관 분
리 삭제 전, 초기 탈구력을 충분히 준다.
* 화살표(→) : 탈구점(Luxation point)

(Figs. 2-2) 중간 탈구력 적용 
도해 

(Figs. 2-3) 치관 분리 삭제 후 원심
측 치관치경부 제거 위해 중간 탈구
력을 적용. 치아는 조금씩 수평 및 수
직으로도 움직이게 한다. 만약 이 단
계에서 치아가 계속 수평으로만 움직                                          
임이 있고 수직으로의 움직임
이 없다면 탈구력 방향, 탈구점
(Luxation points) 위치, 치근의 만곡                                          
도 등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Figs.1-1) 초기 탈구력(1st.luxation force)

(Figs.3-1) 최종 탈구력(3rd. luxation force)

(Figs.2-1) 중간 탈구력(2nd..luxa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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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발치의 마무리는 포셉으로.

3. 탈구력을 분류하는 이유

(The reasons why to classify luxation forces for 

tooth extractions)

Why? 

탈구력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어(Figs.5) 

1. 치근 파절 및 주변조직 손상 최소화. 

2. 치관부가 있을 때 발치과정의 거의 전부가 끝나있

도록 한다.

- 치관부가 남아있을 때 탈구력이 치근부에 최대한 

많이 전달되도록 한다.

3. 시술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에 도움을 준

다.(Decision making)

위 3가지 이유 중 시술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 

즉, Decision making 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자.

탈구력을 준 후 나타나는 치아 유동성 정도에 따른 상황 판단 

- 발치 시 단계적으로 탈구력을 줄 때 느껴지는 치아 

유동성 정도에 따라,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가능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Decision making)

1. 초기 탈구력(1st. luxation force)을 준 후

- 치아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움직임이 

너무 미약한 경우에 예상되는 것 (Figs.6,7)

1) 피개골(Overlying bone reduction) 삭제량이 

적다. (매복 제 3 대구치의 경우)

2) 치근 만곡(Root curvature)이 심하거나 치근 표면 

형태의 굴곡 정도(Convexity & Concavity) 큰 경우

3) 치근의 갯수 최소 2~3개 이상인 경우

4) 주변골이 매우 치밀한 경우(환자의 나이와 관련)

2. 중간 탈구력(2nd. luxation force)을 준 후

- 치아가 치조골(Tooth socket)에서 최소 1/2 이상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Figs.7)

(수평적 움직임만 있고 수직적 움직임이 거의 없거

나 미약한 경우) 

1) 치근의 만곡도 중등도 이상으로 크거나 치근 갯수

가 최소 2~3개 이상

2) 치근의 길이가 길거나 C-shape root  

3) 다근치에서 치근의 만곡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

4) 다근치에서 치근이 치근간골(Inter-radicular 

bone)을 치근이개부에서 치근부까지 감싸고 있는 형

태의 치근을 가진 경우

5) 남아있는 치관치경부(Crown-cervical portion) 

또는 치경치근부(Cervico-root portion) 주변 피개

골 삭제량이 적은 경우 

6) 치관부에 대한 불완전삭제로 인해, 치관치경부의 

하방(Tooth socket floor)이나 설측에 치질 선반부가 

남아있는 경우 - 치아가 빠져나오는 길에 방해가 된다. 

7) 골도랑(Bone ditching)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

8) 치근의 만곡도와 치아의 매복 방향에 따라 적절하

고 효과적인 탈구력을 주지 못한 경우

- 치근 만곡도의 순방향으로 힘을 주지 못한 경우

9) 주변골이 치밀한 경우(환자의 나이와 관련)

3. 최종 탈구력(3rd. luxation force)을 준 후

- 치아가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고 어딘가 계속 걸려

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1) 치근부 만곡이 심한 경우

2) 치근단부 병소로 인한 치근부 말단 주변의 골 걸

림(Bony undercut)

3) 최종 탈구력의 방향이 틀린 경우

4) 치간골(Inter-radicular bone) 또는 부치근

(Accessory root)의 존재

- 단근치 의 경우 힘의 방향이 맞지 않거나 치근단 1/2

에서 치근단까지 치근표면 굴곡 정도가 큰 것이 원인

파노라마상에서 치근 길이가 짧아보여 치근의 난이

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발치를 시작했지만, 실제 치근

의 만곡도는 예상보다 컸다. 치관부 또는 치근이개부 

분리 삭제 전, 초기 탈구력을 적용시 치아는 거의 미동

이 느껴지지 않아(거의 초기 탈구력이 전달되지 않는 

느낌), 치근이개부를 우선적으로 분리 삭제하여 발치

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증례 발치시, 파노라마 외에 구강내 방사선 

사진 및 CT 추가 촬영 하는 것을 권한다.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증례 역시 치관부 분리 삭제 전, 초기 탈구력 적

용시 치아의 미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환자의 나이

가 30대 중후반이어서 주변부 치조골의 치밀도(경화)

를 고려하여 치관부 분리 삭제 후 남아있는 치경치근

부(Cervico-root portion) 주변에 충분한 골삭제

와 골도랑(Bone ditching)을 형성해 주었다. 탈구점

(Luxation points)(Fig.10)을 2군데 이상 확보하고 여

러 방향에서 탈구력을 주었으며, CT상 C-shape root 

소견보여 치근부 분리 삭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

서 치경치근부를 한 덩어리로 제거하였다.

파노라마 상에서 치근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의 구분

이 모호하거나 치근부의 형태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이때는 파노라마 외에 구강내 방

사선 사진과 CT를 추가로 촬영하여 치근부의 정확한 

개수나 모양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발치 계

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구강내 방사선 사진

은 전방치아(#37, 47)의 원심측 치아우식이나 골소실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제 3 대구치 

발치 전, 전방치아(#37, 47) 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반

드시 미리 설명해두어야 한다.)

Tip. 순방향 탈구력(Figs.8)

전달되는 탈구력의 방향이 치근 만곡도의 방향과 순

방향으로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Tip. 쐐기 효과(Wedge effect)(Figs.9)

 <3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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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3-2) 최종 탈구력 적용 
도해

(Figs. 3-3) 포셉으로 최종 탈구력 적용
가능한 발치의 마무리는 포셉으로 하
는 것이 안전하다.  

(Figs. 4-1) 중간 크기의 헤모
스타트(Hemostat)인  크라일
(Crile)로 치아를 치조골(Tooth 
socket)  밖으로 꺼내는 장면.                                  
이처럼 티슈 포셉(Tissue 
forcep)이나 헤모스타트
(Hemostat)로 치아에 견고하
게 붙은 연조직을 잡아 제거
하기도 한다.     

(Figs. 4-2) 포셉으로 제거하는 장면.
 발치된 치아를 혀 위나 목구멍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발치된 치아를 견
고하게 잡아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한
다.

(Figs.6-1)좌측 하악 수평매복 제 
3 대구치(#38)

(Figs.6-2) 제거된 치근(2 Roots)

(Figs.7-1) 좌측 하악 수평매복 제 
3 대구치  

(Figs.7-2) Coronal view(#38)

 (Figs.8-1)  (Figs.8-2) 

(Figs.5-1) 발치 전 구강내 소견
우측 하악 근심경사 제 3 대구치
(#48)의 전방치아(#47) 원심측 하
방에 걸린 언더컷(Undercut) 부
위(#48 근심치관부)의 분리삭제
가 필요하다. 

(Figs.5-2) 치관부 분리 삭제 전, 초
기 탈구력 적용  
근심 탈구점(Luxation points)이 살아
있을 때 초기 탈구력을 충분히 주어 
치아를 최대한 많이 흔들어 놓는다. 
이 때 전방치아(#47)에 과도한 힘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초기 탈구력
이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치근
요소가 술전 판단보다 더 어려운 경
우이거나  피개골 삭제량이 적거나 
나이 등의 요인으로 치근부 주변 치
조골의 치밀도(경화)가 높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Figs.5-3) 중간 탈구력 적용
탈구력의 방향이나 탈구점을 획
일적으로 두지 말고 다양하게 적
용할 수 있다. 왼손(오른손 잡이
인 경우)의 위치는 항상 탈구점
에서 가까운 곳에 둔다.             
* 저항력 및 레스트(Counterforce 
and Rest)(Figs.11 참조)

(Figs.5-4) 중간 탈구력 적용
Push & Pull, Wheel & Axle, 
L e v e r ,  W e d g e ( F i g . 9 ) , 
R o t a t i o n , S c o o p                                                               
actions  상황에 맞는 동작은 다 
적용시켜도 좋다. 

(Figs.5-5) 치조골(Tooth socket)밖으로 거의 다 빠져나온 치아
최종 탈구력은 발치기자(엘러베이터) 사용시, 대개 Scoop action 이나  
가벼운 Push & Pull 동작이다. 이 단계에선 포셉을 사용해도 좋다. 완
전히 구강밖으로 나올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

<32면에 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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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부와 주변 치조골 사이에 생긴 공간(Room)으

로 발치기자(엘러베이터)나 발치겸자(포셉)의 탈구점

(Luxation points)의 위치가 자연스레 조금씩 깊어지게 

되면, 이때는 발치 기구가 보다 깊이 들어가는 것 만으

로도(큰 힘을 주지 않아도) 쐐기 효과(Wedge effect)

에 의해 치아는 조금씩 상방으로 밀려 올라오게 된다. 

Tip. 탈구점(Luxation points)(Figs.10)

Tip. 저항력(Counterforce)과 레스트(Rest) 시 왼손(오

른손 잡이의 경우)의 역할(Figs.11)

발치의 처음부터 끝까지(탈구력의 전달과 끝), 탈구

력과 저항력(Counterforce) 및 레스트(Rest)는 항

상 한 묶음처럼 적용 및 상호 작용해야 한다. 탈구력 있

는 곳에 저항력도 있고 이 두 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

로 유지시켜주기 위해 레스트(Rest)가 필요하다. 저항

력과 레스트는 발치기구를 잡고 있지 않은 반대편 손

으로 한다. 

저항력은 구강내 및 구강외 둘 다 동시에 주도록 하

여 턱관절부위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

다. 레스트는 가능한 탈구력이 가해지는 탈구점과 가

장 가까운 곳에 둔다.  

탈구력 전달시 저항력과 견고한 레스트는 발치시 견

고한 탈구점 유지, 턱관절에 과도한 힘이나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해주고 인접 치

아 및 인접 연조직(기구 미끄러짐으로부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치아가 완전히 치조골(Tooth socket)에서 빠져나

올 때까지 저항력(Counterforce) 및 레스트(Rest)

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주로, 페리토미(Peritomy)용도로 쓰이지만, 경우

에 따라 치아 탈구력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

다. 엘러베이터 보다 얇고 탄력성이 크다. 위 사진에 

나오는 수기구(Hand instruments)외에 초음파기구

(Piezosurgery instruments)처럼 핸드피스에 장착

하여 사용하는 핸드피스용 럭세이터도 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치과 카페 주소 (http://cafe.

naver.com/drparkdentalclinic)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hoto & Sketchy by KyuT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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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태 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대학원(석사)

·경희치대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Dr.Park 고은 치과의원

(Fig.9) 쐐기 효과(Wedge effect)

(Figs.10) 하악 수평 매복 제 3 대구치의 치관부 분리 삭제 후, 치경치
근부(Cervico-root portion)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탈구점(Luxation 
points).

(Fig.12) 럭세이터(Tooth luxator)  
from. Google image

(Figs.11-1) 왼손의 위치 (Figs.11-2) 왼손의 위치 (Figs.11-3) 왼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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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NA dantal A/S

DAC Universal
이제는 감염관리시스템이 치과의 경쟁력입니다!

제조원 판매원

(주)다일

수입원

전과정 동작순서

내부세척 : 강력한 스프레이 분사로 핸
드피스 내부 세척 작업(수작업 불가능)

오일주유 : 강력한 스프레이 분사로 핸
드피스 내부에 오일을 주유(자동주유로 
오일소모량 최소화)

외부세척 : 찬물로 3회, 온수로 1회 외
부세척(침과 시멘트 같은 바이오필름 
제거)

멸균작업 : 포화증기를 이용 멸균처리. 
기본 3분, 기구 상황에 따라 18분까지 
조정 가능함.

Handpiece Steriliz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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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7227 
지금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주)다일
FONA社의 DAC UNIVERSAL은 구입처와 
무관하게 모든 수리 및 소모품구입을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핸드피스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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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3/10

●�메가젠�-�경기도�남양주시�늘을1로�16번길�5�5층�/�010-4654-2508�

구강스캐너 RECIPE
●�메가젠�-�울산시�남구�돋질로�97�6층�회의실�/�010-8286-8182�

R2 SINUS Solution Seminar

수
3/17

●�서울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대한치과의사협회�5층�대강당��

2021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정기총회
●�메가젠�-�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140�/�010-4042-2875�

구강스캐너 RECIPE

월
3/8

●�3DONS�-�Online�/�02-511-8120�

3D 교정 진단법 화상세미나

월
3/15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Online�/�02-3474-5245�

2021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 ~ 3월 21일까지 )

●�한국포괄치과연구회�-�Online�/�010-3203-8757�

한국포괄치과연구회 특별학술대회 전윤식 교수님 초청 특별 

학술대회

목
3/18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치의학교육연수원�-�Online�/�02-740-8607�

2021년 제5기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 ~ 7월 1일까지 )

목
3/4

●�메가젠�-�인천�남동구�구월남로�148�타워플러스�801호�/�010-7103-5007�

구강스캐너 RECIPE

목
3/11

●�메가젠�-�강남구�선릉로�607�1층�세미나실�/�010-8959-7123�

구강스캐너 RECIPE

 화
3/16

●�대한디지털치의학회�-�Online�/�02-6083-5233�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 ~ 3월 22일까지 )

 금
3/19

●�메가젠�-�천안시�서북구�늘푸른길3길�37�홍은빌딩�4층�/�010-2932-0843�

CHAIR SIDE SOLUTION SEMINAR
●�메가젠�-�부산시�연제구�월드컵대로�190�7층�세미나실�/�010-8554-8379�

R2 SINUS Solution Seminar

 금
3/12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Online�/�070-4202-2288�

KSO 상반기 월례회

 일
3/7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Online�/�02-558-5966�

제28회 KAOMI 국제종합학술대회 STANDING ON GIANTS

  ( ~ 3월 13일까지 )

●�인비절라인�-�Online�/�02-6001-7800�

Invisalign Concert 네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인비절라인 치료케이스

 일
3/14

●��(주)디오코�-�Online�/�010-5030-3037�

Online 디지털 교정 실습 워크샵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Online�/�www.ksdo3d.org�

온라인 출판기념강연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토
3/13

●�IBS�Implant�-�AMII�수원�임상교육원�/�010-8660-0401�

수원 세미나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치의학교육연수원�-�Online�/�02-740-8603�

Basic Periodontal Implant Therapy 온라인 연수회

●�덴티스�-�Online�/�02-919-8312�

2021 GOLD COURSE
●�오스템임플란트�-�Online�/�070-4394-7803�

DIGITAL DENTISTRAY ( ~ 3월 28일까지 )

토
3/6

●��한맥치과임상연구회�-�부산�중앙동�한맥치과임상연구회�세미나실�/�052-260-2879�

Implant Program 16기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치의학교육연수원�-�Online�/�02-740-8603�

Basic Periodontal Implant Therapy 온라인 연수회

●��㈜가이스트리히코리아�-�Online�/�02-553-7632�

Geistlich Colloquium 2021 Fix! Fix!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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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권 긍 록

보수교육 점수 인정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4점
대한치과보철학회 보수교육점수 10점

해외초청연자 프로그램

Prof. Dennis TARNOW
콜롬비아대학

Interdisciplinary Management of 
Aesthetic Problem Cases

Prof. 조석환 
Texas A&M

내일은 풀마우스 트롯(trot) 
- Texas Real Occlusion Treatment

Prof. Hitoshi KATO 
동경의과치과대학

‘Main Occluding Area’에 
기초한 실전교합이론

5월 1일(토) Pre-Congress
11:00~12:30 전공의 증례발표

특강

16:00~17:30
보험임플란트 및 틀니 민원사례 장은정

의료경영과 의료소비자 심리의 이해 김진만

5월 2일(일)~8일(토)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 (4시간 이상 수강시)
Special lecture

Interdisciplinary Management of Aesthetic Problem Cases Dennis TARNOW

내일은 풀마우스 트롯(trot) - Texas Real Occlusion Treatment 조석환

‘Main Occluding Area’에 기초한 실전교합이론 Hitoshi KATO

Master Forum
자연치와 임플란트 수복에서 고정성보철물의 장기간 예후에 관한고찰 한중석

총의치 치료를 위한 경험적 임상팁 정창모

The Essentials of Prosthodontic Care
다양한 수복물에 따른 맞춤 접착 프로토콜 최유성

전치부 보철수복에서의 기능적 고려사항 서재민

합병증 해결을 통한 총의치 수복 과정의 포괄적 이해 박찬진

Panel Discussion I
실패한 임플란트에서 배운다! 박휘웅, 윤현중, 이동운•사회: 이주환

Panel Discussion II
구강스캐너, 아직도 인상채득에만 활용하나요? 김하영, 오경철, 이현종

Live Demonstration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원가이드 수술과 KS implant의 활용 김기성

제85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

온택트 시대, 
보철학의 새로운 지평

Ontact era,
New Horizons of 
Prosthodontics

2021년

5월 1일(토), 연세대 백양누리
5월 2일(일)~8일(토), 온라인

등록안내

등록방법
학술대회 강의 시청 URL 발송을 위해 참가자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시 광고의 QR코드나 URL 
통해서 개인별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2-569-1604/1525/2794) 

등록비
정회원 2021년도 연회비 납부 시- 회원 등록비 적용/ 미납 시- 비회원 등록비 적용

구분
회원

비회원 ※ 등록비 환불 규정

 - 4/23(금)까지: 등록비 100% 

 - 4/24(토)~4/30(금): 등록비의 50%

 - 5/1(토) 이후: 환불 불가

일반 공보의, 전공의,  군의관

사전등록 5만원 4만원 10만원

[사전등록마감일] 4월 23일(금)

보수교육관련 필독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보수교육은 
최대 4점까지 인정이 되며,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입금 계좌 
등록비: 우리은행 1005-401-996469 (예금주: 대한치과보철학회)
연회비: 우리은행 1005-301-983312 (예금주: 대한치과보철학회)
※ 홈페이지(www.kap.or.kr)를 통해 카드결제 가능 
☞ 입금 시 요청사항 : 면허번호와 성명 기재 
(예. 1234홍길동)/ 회원이 아닌 경우 입금 후 학회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회 사무실] 02-569-1604/1525
[총무이사 김선재] 02-2019-3568
[학술이사 이규복] 053-600-7674

학술대회 등록QR

URL: https://han.gl/beFtC



(주)레이(대표 이상철)가 지난 5일 

3D구강스캐너, 치과용 밀링머신 및 치

과용 CAD/CAM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주)디디에스를 인수했다. 

이 같은 투자는 미래 성장 산업인 디

지털 덴티스트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디디에스는 수년간 치과용 3D구강스

캐너를 개발해 왔으며, 지난 2020년 CE 

인증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

고 있는 3D구강스캐너 시장에 진입, 공

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 양

사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사의 장점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디디에스의 기술력에 레이의 연구개

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생산능력 등이 

더해지면 경쟁력 있는 제품 출시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세계 주요국

가에 세일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레이의 판매망을 활용하면 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는 3D CBCT, CAD, 3D프린터 등 

디지털 진단 시스템부터 디지털 치료 솔

루션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

고 있다. 레이는 이번 디디에스 인수를 

통해 3D구강스캐너 및 치과용 밀링머신

까지 확보하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

품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상철 대표는 “지금 치과 산업은 다

른 산업보다 그 변화의 흐름이 빠르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많은 것들이 디

지털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인수

해 함께 발전적으로 나가야 레이의 목표

인 글로벌 No.1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밀링머신 등 제품군 늘리며 디지털 풀라인업 구축

디지털 덴티스트리 산업 선도위해 공격 투자 포석 

레이, 3D구강스캐너 전문기업 ‘디디에스’ 인수 

신흥과 신흥DV캐피탈이 제휴를 맺고 

1000억원 규모의 대출기금을 조성, 코로

나19로 침체된 신규 치과 개원 환경 개

선에 나섰다.

신흥DV캐피탈은 지난 2월 18일 신흥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개원

의를 위한 추가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알렸다.

신흥DV캐피탈의 신규 개원 추가 신

용대출은 신규 개원의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3.5%(3개월 CD연동 변동금리)

로,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에 준한다. 상환은 3년 내 수시 가능

하다. 특히 이번 신용대출은 치과가 아

닌 개인으로 진행되므로, 개원의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인이 

공동으로 신규 개원할 경우 최대 2억원

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원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면허번호에 따

라 정해진다. 

대출은 신흥 영업책임자의 상담과 

추천서류 및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뤄

지므로 시중은행 대비 다소 간편하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타 대출에 관

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단 2~3영업

일 내 대출이 완료된다. 단, 기일은 신

청자 개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신흥DV캐피탈은 이번 신규

개원의 추가신용대출 상품이 정착된 

뒤 기존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신

용대출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

획도 밝혔다. 기존 개원의의 경우에는 

DV mall(www.dvmall.co.kr) 거래 

신용을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현기 신흥DV캐피탈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한도가 축소돼 신규 개원에 나선 많

은 치과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를 돕고자 이번 대출 상품을 기획했다”

며 “신흥은 치과의사가 원하는 모든 서

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번 신규개원

의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를 통해 

위축된 개원 환경이 해소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신흥DV캐피탈은 신흥에서 100% 출

자해 설립된 자회자로, 지난해 신흥연

송학술재단에 학술발전기금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치과계 안팎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최근 DV POINT 지급보증협약을 체

결하는 등 고객 신뢰와 공신력을 높였

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신흥DV캐피

탈(080-840-2875)를 통해 받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1000억원 규모 신규 개원 대출 확대 
신흥DV캐피탈, 개원환경 위축 해소 상품 선봬 

최대 1억원 가능 개원의 수에 따라 대출 지원

치과유통 전문기업 리뉴메디칼이 지

난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새로운 판매 

트렌드로 부상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한 방송의 경우 

라이브 쇼핑 커머즈 ‘그립’을 통해 360

도 4D 전동칫솔 원더프레쉬와 콩순이 전

동칫솔 등 다양한 구강 관련 제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오

직 방송 중에만 제공되는 다양한 특별 혜

택을 통해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

며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매주 수, 목, 금요일에 1시간 동안 방

송되며 라이브 댓글 이벤트, 팔로우 구

매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실시간 소통으로 쇼핑의 재미를 더할 예

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닥터다니엘 

스마트스토어 및 그립 쇼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밖에 리뉴메디칼은 2월 23일 라디오 

프로그램 팟캐스트 ‘청정구역’과 2월 27

일 유튜브 이동형TV ‘수다녀들’을 통

해 루젠 프로폴리스 가글과 치아 미백제

인 루젠 화이트닝 스틱 1+1+1 광고를 진

행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유입되는 마케팅 채

널을 통해 구강 용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며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리뉴메디칼은 “요즘 포스트코로나 시

대에 접어들며 구강용품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늘었다”며 “마스크 착용 후 입 냄

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시작으로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적극

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뉴메디칼 대표번호(1588-4694)로 제

품 상담 문의가 가능하며, 리뉴메디칼 자사

몰 (http://www.renewmedical.net) 또는 

닥터다니엘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

smartstore.naver.com/drdaniel)를 통해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닥터다니엘, 라이브커머스 활동 ‘스타트’

리뉴메디칼, 일반 소비자 향한 소통 초점

팟캐스트, 유튜브 이동형TV 등 적극 활용

리뉴메디칼이 최근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통해 비즈

니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신흥과 신흥DV캐피탈이 신규개원의를 위한 추가 신용

대출 확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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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경기 위

축과 수출 시장 악화 등 여러 악재 속에

서도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

이하 메가젠)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

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는 등의 큰 어려

움을 겪었다. 주요 수출국에 전면 봉쇄

(Lock Down)와 같은 국가적 조치가 

취해지며 임플란트 업계 등 해외 치과계

도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큰 타격이 이

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메가

젠은 지난해 7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연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비롯해 8년 연

속 유럽 수출 1위, 미국 수출 1위, 클린 

임플란트 인증 5년 연속 수상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메가젠은 국내 기업 중 유럽 시

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2011년부터 

CAD/CAM을 이용한 디지털 솔루션과 

가상 진단 프로그램인 R2GATE를 개발

해 CT와 STL의 데이터 병합, 분석, 진단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국내외 치과

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과 방역 활동 진행,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 솔루션 구축 등 치과계의 

코로나19 극복에 다각도로 힘썼다고 자

평했다.

메가젠은 ▲R2GATE S/W를 플랫폼

으로 구강 스캐너, 밀링기, 프린터 재료

를 연결하는 디지털 토탈 솔루션 구축 

▲온라인 치과 재료 전문 쇼핑몰 엠덴

트(M-DENT) ▲임상교육 사이트 미넥

(MINEC) 등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젠 측은 “4차 산업혁명과 융합의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을 앞세워 ‘토탈 

헬스케어 이노베이터’로서 가치를 성장

시키고, 혁신적인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연 매출 1000억, 유럽 수출 8년 연속 1위

창사 이래 최대 실적…혁신 제품 연구 지속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의 

CMI IS-III active가 독창적 콘셉트와 

안정적 식립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CMI IS-III active

는 바디 디자인, 표면처리, 커넥션 등 

술자가 보철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Anytime Loading에 최적화된 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상단부의 Micro 

Groove(미세한 홈)는 임플란트가 연

조직 부분에 고정되도록 해 골 손실

을 최소화 하고, Open Thread 디자인

은 임플란트가 Bone Level에서 고정

되도록 골유착을 유도한다. 기존 CMI 

IS-II active 대비 2배 증가된 하단부의 

Cutting Edge 면적은 잇몸 뼈의 압력

을 최소화 하면서 Self-Tapping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측방 힘에 약한 Double Thread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측방 저항력이 강

한 Single Thread 디자인을 적용했다. 

나사산 사이 길이는 0.8피치에서 0.9피치

로 늘려 임플란트 표면에 효율적인 골흡

착이 이뤄지도록 골융합률을 극대화했

다. 

이 같은 강점은 논문을 통해서도 나타

난다. 서울대 교수진이 작년 9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CMI IS-III active 식립 48

주 후 Bone Loss, 골유착률의 안정적

인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네오바이오텍 관계자는 “네오바이오

텍의 IS Type 임플란트는 Narrow부터 

Wide까지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술자와 환자를 위해 

Anytime Loading을 끊임없이 연구 개

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독창적 콘셉트·안정적 식립감 “골유착 극대화”

네오바이오텍, CMI IS-III active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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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이 코로나19에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

록했다고 밝혔다.

 IS-III active Fixture 바디구조. 

메가젠, 코로나19 악재에도 매출 ‘껑충’

덴츠플라이시로나 코리아가 

2D/3D 하이브리드 이미징유닛인 

‘Orthophos S’를 선보였다. 

회사 측이 새로운 이미징 장비를 론

칭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

는 가운데 다양한 진료실에서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Orthophos 제품군 

라인업을 재정비하면서, 신제품도 함

께 선보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Orthophos SL 론칭 이후, 4년 만에 

출시하는 신제품으로 사전예약 프로모

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Orthophos S’는 낮은 선량과 높은 

영상 화질,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며, 어

떤 진단 환경과 임상 케이스에서도 술

자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

서의 역할을 해낸다. 특히 고품질의 이

미지, 저선량과 함께 독일에서 만든 우

수한 내구성이 특장점이다. 

특히 Orthophos S는 듀얼 센서 적용

으로 선명한 이미지 품질과 함께 높은 

내구성을 제공한다. 추가로 Ceph arm

을 장착해 치아 교정에서도 정확한 진

단이 가능하다. 이번 신제품을 포함한 

덴츠플라이 시로나의 이미징 장비에는 

ALARA 원칙(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방사선 방

어 최적화 원칙)이 적용돼 안전하고 효

율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저선량 모드

뿐만 아니라 퀵샷 모드, 소아환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임상 케이스에 적

합하게 선량을 낮게 조절할 수 있다. 

2D 파노라마 촬영 시 오토포커스 기

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번의 

회전으로 수천 개의 개별 이미지를 생

성한 후, 턱이 최적의 위치에 있는 영

역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다. 결

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교합 바이트 블록과 이

지패드, 그리고 다양한 환자 포지셔닝 

도구를 통해 환자를 안정적으로 포지

셔닝할 수 있으며, 이는 모션 블러 방

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MARS(Metal 

Artifact Reduction Sequence, 금

속 인공물 감소)가 적용돼 금속 아티

팩트를 자동으로 줄여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된다. 2D 촬영 프로그램은 약 

16개가 내장, 일상 진료에 최적화 돼 

있다.

3D 볼륨 촬영은 Ø 5cm × 5.5cm부

터 Ø11cm × 10cm까지 선택할 수 있

으며, HD모드와 SD모드 등 영상 품질 

또한 선택이 가능하다. 한 번 회전하는 

동안 최대 800개의 개별 이미지를 생성

하는데, 최대 80μm에서 고해상도 저

노이즈 3D 볼륨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덴츠플라이 시로나의 모든 이

미징 장비는 Sidexis 4 이미징 소프

트웨어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다. 이

는 술자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효율적인 IDT 

(image, diagnose, and treat)를 가

능하게 한다. 

Orthophos S 제품은 사전예약후 4

월부터 설치가 가능한데, 이 때 업그레

이드된 SICAT Implant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돼 보다 개선된 유저 인터페

이스와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덴츠플라이시로나 코리아 관계자는 

“2월 Orthophos S 론칭에 이어 3월에

는 2D 장비인 Orthophos E 론칭을 앞

두고 있다”며 “국내 Orthophos 라인

업을 강화하고 각 진료실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덴츠플라이시로나 코리아는 오는 3

월 31일까지 론칭기념 사전예약 프로

모션을 진행한다. 

문의 02-2008-7638.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저선량·고화질 진료실 동반자로 최적화” 
덴츠플라이시로나 코리아, ‘Orthophos S’ 론칭

4년만 신제품, 3월 말까지 사전예약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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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위생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인 

닥터페록스(대표 하영규)가 최근 치과 

병의원에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

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정제 유통 및 판매업으

로 유통 사업을 시작한 닥터페록스는 치

과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

품들을 집중 연구한 끝에 지난해 11월 

허가 및 제품 리뉴얼을 통해 닥터페록스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수많은 치과를 

방문, 치과의사 및 스탭들과 함께 현장 

테스트 및 피드백을 주고받은 결과 닥터

페록스 타블렛, 파우더, 리퀴드 등이 탄

생했다. 

회사 측은 “덴탈 및 메디칼 분야의 살

균, 세정, 탈취를 책임지는 안전한 제품

을 적절한 장소 및 용도에 맞게 제공하

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

다”고 설명했다.

닥터페록스 측은 

현재 국내에서는 치

과의사 신협, 3M대

리점, 지역별 재료상 

등을 통해 제품을 공

급하고 있다.

또 해외의 경우 가장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만에서 해당 제품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만 

TFDA 허가 및 승인을 진행하며, 전 세

계 수출의 첫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 “50년 연구 경험 제품 개발에 쏟아” 

특히 해당 제품들의 경우 제품 개발자

인 안희경 교수(전 경희대 의학대학원 

학장, 인체해부학 저자)의 연구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는 “지난 50년간 오랜 세월 인체 및 해부

학을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지내온 경험

으로 제품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 우리 의학자들이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알코올, 염소 계열의 살균 

소독제들이 인체 호흡기 및 의료 기구들

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대

체할 만한 것이 없다”며 “인체에 대해 

알아 가면서 가장 혈액이나 조직 분해에 

탁월하고 안전한 약품은 과산화수소라

고 생각한다. 이는 물과 산소로만 분해

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순도 과산

화수소는 산화력이나 살균력이 너무 강

해 컨트롤이 어렵다”고 현실적 대안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을 동시에 짚었다.

특히 안 교수는 “일단 사용 농도나 부

식, 산화, 인체에 대한 데미지 또한 불분

명하다”며 “3% 미만으로 희석해 사용하

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

지만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소독 및 

살균용으로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

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소독제로 보편화 

돼 있고 특히 미국 및 선진국에서는 알

코올 및 염소계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는 전 세계의 친환경 원

료를 사용, 특수한 배합 과정을 거쳐 물

과 만나면 과산화수소 기전을 만들어 내

는 과산화물 산소계 살균 세정 탈취 제

품을 만들었다”며 “특히 고체형 블록의 

경우 물과 반응해 서서히 녹으면서 약 

한 달 간 지속적인 살균 세정, 탈취력을 

가진 제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활용해 의료 감염 예방 분야에서 전 세

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됐

으면 한다. 근관 세척 및 미백, 각종 세

균성 질환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 치과 의

료진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

는데 이와 같은 명성에 맞게 감염 예방 

관리에서도 선두가 돼 안전하고 깨끗한 

치과 의료 환경의 모범이 됐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문의 닥터페록스(www.

drperox.com), 031-8077-2596.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유해세균 살균·탈취·세정 한 번에 잡는다 
닥터페록스, 병의원 위생 전문 토탈 솔루션 제공

덴탈·메디칼 국내공급…대만 등 해외 수출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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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교수

닥터페록스주목 이 기업! 

새 상 품

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가 ‘SQ 

임플란트’ 시스템의 새로운 사이즈 

‘SQ MINI’ 라인을 출시했다.

덴티스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SQ 

SHORT’는 수직적 골량이 부족한 

케이스에 보다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제품이다. 여기에 

‘SQ MINI’가 추가돼 골폭이나 길이

에 상관없이 시술할 수 있는 풀 라인

업을 갖췄다.

‘SQ’ 제품은 Bone 하방으로 식

립이 쉽고 Tapered 바디 디자인으

로 식립감, 깊이 조절, 고정력 등을 높

인 bone level 임플란트다. 특히 SQ 

MINI는 3.5와 4.0 파이의 픽스처로 길

이가 8/10/12/14mm로 구성, 선택옵션

을 다양화했다. 이는 하악전치부와 같

이 골폭이 좁은 곳에서도 파절 걱정 

없이 식립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SQ MINI 픽스쳐 내부 체결 구조

는 11도 각도의 실링 경사각이 있다. 

체결 방식으로는 

2.1 HEX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체결 스크류 사이

즈는 M1.6을 채

택해 호환성을 넓

혔다. 또 생체 친

화성과 장기 임플

란트 생존율을 보

장하기 위해 20년 

이상 임상적으로 입증된 Titanium 

Grade4의 티타늄 재질을 고수했다. 

이밖에도 SLA 표면을 구현해 잔존

골량이 부족한 난케이스에서도 빠른 

골결합과 수술 즉시 보철 로딩이 가

능하다.

SQ MINI 픽스쳐의 전용 보철라인

업은 직경 4.0/4.5/5.5, 커프는 2mm부

터 7mm까지 라인업을 구성했다. 아

울러 기존 커넥션과의 식별성을 강화

하기 위해 컬러코딩(Color Coding)

도 적용됐다.

덴티스 관계자는 “SQ 4 . 0 

FIXTURE는 2.1 MINI Connection

을 채택, 식립체의 연결부의 두께를 

보강해 파절을 최소화하려는 콘셉트

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

하고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

였다. 

문의 : 1899-2804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디오(대표이사 김진백)가 신제품 

UFⅡ Surgical KIT를 최근 출시했

다. 

UFⅡ Surgical KIT는 절삭력과 내

구성이 뛰어난 Drill로 구성된 키트로 

기존 Surgical KIT를 대폭 개선해 술

자의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한 드릴링 시 깊이 조절을 검정

색 레이저 마킹에 의존했던 기존 방법

에서 전용 Drill Stopper Concept를 

적용해 Stopper 체결 후 원하는 깊이

까지 드릴링을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Drill Stoper로 인해 KIT 구성도 간

편해졌다. 

특히 Short Drill을 추가해 5.5mm

의 Short Implant도 식립할 수 있게 

식립 범위를 확대했다. 드릴링 횟수는 

2회 이상 줄여 술식을 간소화했고, 제

품 내구성도 높였다. 

디오 관계자는 “UFⅡ Surgical 

KIT를 시작으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신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최적

의 임플란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하악전치부 내 파절 걱정 없이 식립 가능
빠른 골결합·수술 즉시 보철 로딩 가능

덴티스 ‘SQ MINI Connection’

절삭력·내구성 높은 드릴 구성 ‘술자 편의’ 업

식립 범위 확대 드릴링 횟수 2회 이상 줄여

디오 ‘UFⅡ Surgica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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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플란(대표 강정문)이 ‘2021 소비자

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치

과 임플란트 부문에서 대상을 최근 수상

했다. 

‘2021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은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

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랜드

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직접

투표 및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각 부

문별로 브랜드를 엄선해 시상한다.

평가 항목은 ▲브랜드 인지도 및 선

호도 ▲브랜드 만족도와 신뢰도 ▲브랜

드 경영전략 등이며, 소비자조사와 서

류심사를 통해 종합점수를 산정해 평가

한다.

탑플란 관계자는 “탑플란은 무엇보다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임플란트

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적

이고 우수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아 치과 임

플란트 부문에서 대상 브랜드로 선정됐

다”라고 밝혔다.

최근 탑플란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

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탑

플란 방역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 지

난 9월부터 ‘코로나 위기극복 이벤트’를 

통해 공기살균기, 덴탈마스크 등 코로나

19 시대에 꼭 필요한 품목들을 대폭 할

인해 치과에 공급하고 있다. 일반소비자

들도 탑플란 쇼핑몰을 통해 할인된 가격

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탑플란 관계자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로 탑플란이 선정된 것

은 탑플란 임플란트의 우수성과 안정성

을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인증받

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믿을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해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성장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2135-5907. 윤선영 기자 

온라인 치과 재료 쇼핑몰 DV mall이 

신축년을 맞이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

고 고객맞이에 나섰다.

DV mall은 지난 2월 15일 고객에게 편

리한 쇼핑 환경과 양질의 이벤트를 제공

하고자 신년 맞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

다고 밝혔다.

DV mall은 홈페이지를 이전보다 더욱 

넓고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UI 디자인을 도입했다. 또 제품 검색에

서 ‘검색 내 검색’ 기능을 추가 설치하

고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3단계 카

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바구

니 보관 기한을 90일로 연장해 구매 희

망 상품을 더욱 오랫동안 확인할 수 있

도록 했다.

DV mall은 이번 홈페이지 새 단장에 

발 맞춰 특별 이벤트도 펼친다.

‘DV mall 멤버십 회원권’ 신규 가입자

의 7가지 혜택 중 ▲(주)신흥 제품의 수

리비와 출장비 무료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재료상 거래의 장점을 온

라인 쇼핑몰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DV mall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리

뉴얼로 고객에게 한층 편리한 쇼핑 경험

과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

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온라인 치과 재

료 쇼핑몰로서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선

보이겠다”고 말했다.

멤버십 및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DV mall 홈페이지(www.

dvmal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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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치과 병의원 가치평가 파헤치기(7)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 세무대리인에

게 우리병원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요

청하면 구체적인 품목과 취득원가, 취

득시점 등 세부내역이 나와 있다. 이 품

목, 취득시점, 취득원가를 치협 경영실

태조사 통계치 기준으로 치환을 해준

다. 장부상의 감가상각은 4, 5, 6년 으로

서 일률적으로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

에 장부상으로는 잔존가치가 없지만 실

제 중고 시장에서 거래시 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상 장부가액으

로서 평가하기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

에 이 자산들은 통계기준의 평균 사용

년수로서 가치를 재 산정해준다. 만약

에 2천만원짜리 체어를 평균 10년 사용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5년을 사용했다

면 잔존가치는 1천만원이 되는것이다.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환을 

하면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이 나오고 

이 합계금액이 실제 우리병원의 유형자

산 가치금액이 된다. 

차량의 경우 보통 인수개원시 차량까

지는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

표원장이 가져가는게 일반적이다. 재고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

의 재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무상태

표에 재고자산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면 

차감을 하면 된다. 만약에 부채, 차입금

이 있다면 기존 원장의 개인 채무로 차

감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재무상태표는 일년치의 자료를 확인

하여 자산과 부채의 합계가 나오게 된

다. 위의 자료에서 순자산의 가치는 3억

9백만원이 나온다. 손익계산서는 최근 

3년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감가상각

비는 제외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서 평

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준으로 봤

을 때 직전년도가 현재와 가장 비슷하

기 때문에 가중치를 50%, 2년전 자료는 

30%, 3년전 자료는 20%로 보고 20년도

는 7억, 19년도는 8억4천 18년도는 1억6

천 을 가중평균 하면 평균 매출은 7억3

천3백만원이 나온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을 했을 

때 평균비용은 4억3천9백만원으로 계

산되었고, 이 기준으로 평균이익은 2억

9천7백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만

약 실제 매출과 실제 지출이 신고 기준

의 재무제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가

감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위의 가치평가 결과 총자산 4억2천만

원에서 부채 1억1천2백만원을 뺀 3억9

백만원이 자산가치의 평가금액이 된다. 

수익가치는 손익계산서 상의 평균이익

을 치협경영실태조사의 영업이익 통계

치인 9.3개월을 적용하여 1억5천만원이 

평가금액이 된다. 따라서 최종평가가치

는 자산가치 3억 9백만원과 수익가치 1

억5천만원이 더해져 4억5천9백만원이 

나오게 된다.

전요셉 
 엠디캠퍼스 팀장

탑플란이 ‘2021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

드 대상’ 치과 임플란트 부문에서 대상을 최근 수상

했다.

치과 임플란트 부문에서 수상 영예

지속적인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인정

병원가치평가 예시

DV mall, 신축년 새 얼굴로 고객맞이 나선다

홈페이지UI 개편 쇼핑 편의성 확대

리뉴얼 기념 멤버십·구매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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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치과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

악돼, 아동 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보도전문채널 CNN은 지난 2

월 15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수의 

아동이 치과 진료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S Matt 아동병원 국립 아동건강 조

사센터가 최근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3

명 중 1명의 부모가 코로나19로 자녀의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

다. 또 이 가운데 40%의 부모는 코로나

19 팬더믹 발생 후 자녀의 치과 진료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 진료 기

피의 주된 원인은 ‘감염 우려’, ‘치과 시

설 폐쇄 우려’, ‘비용’ 등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

던 지난해 3~4월간 벌어졌던 치과 진료 

중단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당시 

치과 폐쇄로 진료를 미뤄야 했던 환자

가 다시 한꺼번에 몰려들며 신규 환자의 

진료가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영향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다.

미국 치과의사협회 공식 저널

인 JADA(The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의 11월 연구

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치과의사 

2195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양성 결과

를 받은 치과의사는 20명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산업안전보건

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치과의사를 코로나

19 감염 위험 직군으로 지정한 것과 달

리 실제 감염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치과의사협회 대변인 

조나단 센킨 박사는 “코로나19로 아동

의 치과 진료가 지연됨에 따라 충치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이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며 우려를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보청기가 난청 및 인지기능 저하를 앓

는 노인의 치매 이행을 예방하거나 늦춘

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영국 북아일랜드 얼스

터 대학의 마그다 부콜크 교수 연구팀

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

s Association)의 공식 학술지에 발표

했으며 지난 2월 18일 영국 데일리메일

(Daily mail)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조정센터의 50

세 이상 난청 환자 2114명의 자료를 분

석한 결과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환

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후 5년 

내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19%라고 밝

혔다. 이는 대조군의 33% 대비 약 43% 

낮은 수치다.

또한 연구팀은 보청기를 착용한 환자

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기간이 평균 2년가량 느린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대해 랠프 홈 영국 왕립 

난청연구소 실장은 “난청이 치매와 관

련이 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청기

가 난청 노인의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

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

다. 천민제 기자

산모의 심혈관 질환이 자녀에게 유전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 주의가 요

구된다.

미국의 어맨다 페라크 노스웨스턴대

학 루리 아동병원 교수 연구팀은 미국 

외 세계 여러 국가의 모자(母子) 2300여 

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국 의학협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 호를 통해 밝혔다.

연구팀은 임신 28주에 접어든 산모의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검사, 

체중, 흡연 등을 조사했다. 이후 태어난 

자녀가 10~14세가 되었을 때 같은 검사

를 시행해 비교·연구했다.

결과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심혈관 

건강 위험요인을 지닌 어머니에게서 태

어난 자녀는 대조군과 비교해 복수의 심

혈관 건강 위험요인을 가질 확률이 약 8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임신 중 자궁의 

환경이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유

전 가능성 또한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스티븐 대니얼스 콜로라도 아동병원 

소아과장은 “모든 신생아는 건강한 혈

관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산모의 건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하나씩 증명해나

가고 있다”며 산모의 건강관리가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천민제 기자

보청기 착용이 치매 예방 돕는다         산모 심혈관 질환 자녀에게 유전     

10대 위험 요인 8배 상승

자궁 환경 태아 건강 영향 

美 아동 코로나 인한 치과 진료 ‘소홀’
감염 우려로 10명 중 4명 진료 연기 

3~4월 진료 중단 파급…치과도 울상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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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지기능 저하 노인 치매 억제

치매 위험군 발병시기 평균 2년 늦춰

2021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
일 시: 2021년 3월 15일(월) ~ 21일(일) [7일간]

장 소: 온라인 웹사이트(클라썸 https://classum.com/)

친애하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
니까?

지난 추운 겨울에도 COVID-19가 일 년 이상 지속되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3월의 따사로운 봄 햇
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
는 가운데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부터 올 해의 학술대회를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구

강안면 부위에 나타나는 신경병성 통증은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치과의사에게 어
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가 치의학의 치료영역에
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식견을 서로 공유하
고 습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춘계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
지 않으신 학술이사님을 비롯한 주무 이사님과 훌륭한 강의를 흔쾌히 수락하여 주
신 교수님들 그리고 학위논문 발표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치의학계와 구강내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
으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홍정표 교수님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윤창륙 교수님께
서 2월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학술대회로 인해 영상으로나마 두 분의 노
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술대회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장 안 종 모 

◆학술대회 등록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사전

등록 신청을 하신 후,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 본 온라인 학술대회는 사전등록으로만 진행되며 현장등록은 불가함을 알립니다.

- 등록 기간: 2021년 02월 15일(월) ~ 2021년 03월 12일(금)

-   등록 방법: 학회 홈페이지 사전등록 메뉴( http://www.kaom.org/conference/ahead_reg.html )학회 홈페
이지(www.kaom.org) 접속 → “사전등록” 버튼 또는 “학술대회” 메뉴 → 사전등록신청

입금계좌: 카카오뱅크 3333-17-0320640 이윤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재무이사)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치과의사) 40,000원

해당사항 없음

비회원 (치과의사) 60,000원

회원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20,000원

비회원(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기공사 등)

30,000원

-  본 학회의 회원은 반드시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회원의 사전등록 비용

으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등록신청 페이지에 있는 “사전등록신청 상세안내 보기”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등록비 환불은 2021년 03월 12일(금) 신청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및 문의

1) 접수/등록 문의 : ㈜휴네스(PCO) 이주선 부장 : 02-3474-5245, lee@huneth.co.kr

2) 보수교육점수 확인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총무이사 정재광 : 053-600-7301, widenmy@knu.ac.kr

순서 주제 시간 연자 소속
1 개회사 5분 안종모 학회장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2 정년 퇴임사 5분 홍정표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윤창륙 교수(조선대학교 치과대학)

Session I. 학위논문 발표
3 학위논문 발표 60분 박사 학위 5명, 석사 학위 1명 학위 취득 대학

Session II. 강연 –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검사 및 진단
4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 진단을 위한 검사 40분 박휴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5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분류와 감별진단 40분 정재광 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Session III. 강연 –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
6 구강작열감증후군의 병태생리에 따른 맞춤 치료 40분 김문종 교수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7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 40분 문지연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전체 시간 230분

박휴정 교수 정재광 교수 김문종 교수 문지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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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진료하시거나 치과의사로 생활하시면서 가지셨던 윤리와 관련한 질문을 기다립니다.

dentalethicist@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 6월 칼럼에서 비대면 진료가 

지니는 윤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

시 제가 배움이 짧아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혼용했는데 이 때문에 제가 스스로 논의를 한정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어를 명확

히 구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격의료란 의료인이 다른 기관, 지역에 있는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키

는 용어입니다. 이 중,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

에 의해 허용되어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환자 대상 진료행

위를 의료인이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환

자-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전부는 아닌데, 의료 서비스의 범

위는 진단, 처치, 처방, 모니터링 등으로 넓기 때문입니다. 이 

중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환자-간호사 사이에 이뤄지는 원

격간호나 환자-약사 사이에 이뤄지는 원격조제도(물론, 국

내에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만) 원격의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언택트’와 ‘비대면’이라는 표현이 사회 전반

에서 유행한 것도 있지만,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직접 진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간접 진료가 아님을 표

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한 의

료인만이 진단서 등을 발부하도록, 제17조의2는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진찰’의 의미를 주제로 논쟁이 있으며, 대법원은 직접 

진료에서 대면의 필수성 여부를 때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대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확실하며, 따

라서 비대면 진료는 직접 진찰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예전 칼럼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원격진료입니다. 물론, 윤

리가 현실의 변화를 항상 담아내기는 어렵고, 원격진료가 새

로운 형식의 환자-의료인 관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격진료가 이뤄지려면 처음부터 어

떤 의료적 관계를 목표로 하는지 명확히 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는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하여 진

행되었기에 이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격진료는 의료영리화와 동의어가 되었죠. 이미 

작동하고 있는 진료체계에 영상 장비, 진단 장비, 환자 연결 

플랫폼과 보안 기술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을 상당히 상승시

킬 텐데, 외국처럼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엔 이 비용을 지

불해서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나 한국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병·의원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

람이 이런 기술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나 대형 병

원만이 원격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의 자본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서 원격진료가 아닌 다른 영역도 같이 

취급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치과에서 생각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치과에서 원격진료는 어렵

습니다.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치과 치료는 치과의사의 손을 

거쳐야 하므로, 원격진료로 진행되기 어려운 탓입니다. 구강 

내 궤양이나 종창 등을 감별진단하는 것도 화상을 통해서 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원격진료가 큰 의미로 다가오

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과는 이런 이야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 볼까요. 시설에서 생

활하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위

생사가 구강 위생 관리를 하면 삶의 질은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기는 어려운

데, 치과의사는 고급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문 진료

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치과의사에게도, 시설에도 서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봉사 활동의 영역

으로 여겨져 왔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질

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의료

인 간 원격진료라고 보아도 좋고(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를 

원격으로 지도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질병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니 원격모니터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원격 기술을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공적 영역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

니다. 도시와 시골의 치과의사 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따

라서 보건소와 같은 공공 의료 서비스가 이런 부분을 채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진료행위를 하기도 하

지만, 큰 부분은 구강 위생 교육과 관리입니다. 여기에 원격

의료 기술을 도입해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치과의사를 

상시 고용하는 것이 재정상 어렵다면, 원격의료를 통한 교

육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처럼 원격의료를 통한 노인, 장애인 시설 진료나 지방 

의료 격차 해소는 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

겨지고 있고, 취약자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공정한 치과 자원 분배를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윤

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격의료의 윤리에 관해 다음

과 같이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원격의료가 윤

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원격의료는 충분히 가능하

다고 말입니다.

  의료윤리학자에게  물어본다 (25)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
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
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
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Q 
이전에 칼럼에서 비대면 진

료를 다룬 글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축소하기 때

문에  문제라고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격의료

는 의료의 디지털화와 함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

고, 마냥 반대하는 것도 능사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격의

료에 관해 좀 더 살펴볼 부분

은 없을까요? 익명

                     원격의료가 무조건 문제이기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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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 할 수 있 어

기공실에서 마진체크

인접면 교합조정 등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완성한다

[예를 들어 5번 브릿지 가공에 30분정도 소요됨]

3차원 모델을 3악~50악을 동시에 찍어내는데

40분 정도면 최종 보철물로 

프린팅 할 수 있다

한발 먼저 가세요 !!

파이널 보철
"테라하츠"
그놈 참
희안하네 와 ~ 디지털이

몽땅바꾸네
응 좋아

구강스캐너: 구강 카메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쓰윽 입체 사진만 잘 찍고나면 끝이야

떨려~~

간단하네

5단계를 2단계로

“디지털 알바트로스” 혁명
츄레이 인상재 경석고 모델 인편

오럴스캐너로 화일 전송 끝

와우 대박~!
나도 얼른 써 봐야지

의료기기 2등급 허가
진짜? 지르코니아보다
더 자연치아에 가까워

알아보ㅏ
거래하는 기공소와

치과기기업체
전문가는 다안다니까

전국대리점
모집중



 
  

                                  리더와 리더십 월요시론

월요시론

사람은 무리에 속해 살아가며, 평생동

안 무수한 리더가 될 기회를 가진다. 누구

나 리더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을 지

속적으로, 반복해서,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소수이다. 우리는 리더에 따라 구

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심지어 실패로 끝

나기도 하는 예를 무수히 보아왔다. 리더

의 리더십(leadership)은 무리의 흥망성

쇠와 닿아 있기 때문에 무리는 진정한 리

더에게 무리를 이끄는 기회를 주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개체가 육체적으로 늙

거나 병들면 리더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인

간의 무리에서는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잃

게 되면 리더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따르는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무

리를 처음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가? 서로간 소통을 시작하면 즉시 리더들

이 주도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시간

이 흐름에 따라 누가 무리를 이끌 가장 강

한 리더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리더는 무리의 조직을 구성하고 무리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 판단한다. 신기

한 점은 일반적으로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

록 다른 사람의 리더십 수준이 어떠한 지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

기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사람들은 가장 

강한 리더와 함께하거나 또는 무리를 떠나

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리더십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영향력’

이다. 자신의 리더십 수준을 알고 싶다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말을 얼

마나 귀기울여 듣는지를 보면 된다. 사람들

은 흔히 높은 지위(position)에 오르거나 

책임자가 되면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더십은 개체가 가진 지위와 정비

례하지 않는다. 높은 지위란 구성원들의 주

목을 받을 시간을 잠시 확보해 줄 뿐이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영향력

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지위는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영

향력을 보장하지 않고, 지위로 리더의 영향

력을 강제할 수 없다. 오히려 리더십에 있

어 지위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

을 수도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에 의

해서 만들어지거나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는 방법

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

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

져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

감이 낮은 사람의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면

서,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자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리더십

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워야 할 것

이다. 리더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

지 파악하고 직관을 가지려면, 많은 시간

을 써 나가야 한다.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고, 인격적 성숙 또한 필요하다. 진

정한 리더십은 좋은 내적 성품이 바탕을 

이루는데 리더의 나쁜 성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반대로 좋은 리

더 곁에는 유능한 사람이 모이게 된다. 매

일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이 있어야 리더 본

인과 주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리더가 되었다면,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십에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에서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열

정, 판단력, 실행력, 지능, 책임감, 도덕성, 

공감능력, 희생정신 등 여러가지를 제시하

고 있다. 이 모든 덕목을 갖춘 좋은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구성원들에

게 꾸준한 동기부여를 하며, 지속적인 향

상을 지향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무

리에 적합한 좋은 리더가 되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리더십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연속성을 위해 다음 세

대의 리더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

느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는 무리의 모

두에게 중요하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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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경희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길어진 시청기간, 파격적인 할인가로 

앞으로도 원장님들의 진료현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듀덴트 13인의 클라스가 다른

51개 강의 패키지

실패하지 않는

임플란트 교합

라미네이트
최소한 이것만은

행복한 임상 

교합의 이해

다시 돌아온 

요즘, 엔도

총의치 치료,
어렵지않게

Ni-Ti file

총정리

Food Impaction
궁금증을 파헤치다

치주치료의

마스터

이양진 교수

이승규 원장

김도영 원장

조리라 교수

이우철 교수

현동근 원장

이수빈 원장

이승준 원장

김일영 원장

박휘웅 원장

함병도 원장

한종목 원장원장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

Fixed Hybrid

Prosthesis 술식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정치료의 문턱

CAD/CAM 장비
구입 가이드

치과계를 대표하는 원장님들이라 역쉬~  

치과계 강연은 믿고 보는거야 ~  

헉, 교합강의만 봤는데도 본전이상~!! 

할인가 바로가기

월간 KJCD에서 조회수 6만회 돌파로 미니채널과 덴탈퍼블리싱의 베스트셀러 저자가 온라인강의로 결합한 유료 아카데미입니다.  문의 02-924-8500

치과계를 검색하세요.
인상채득과 
Contact 미세 조정
목동부부치과 성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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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

 1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

이런 제목 좀 낯간지러운 지도 모르겠습

니다. 보통 10대나 20대 초중반에 했던 시

도들일 것입니다. 30대가 넘어서 저런 편지

를 쓴다는 시도를 했다는 주변 사람은 물

론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은 한번 10년 후의 저에게 쓰는 편지를 쓰

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10년 뒤의 저의 아이들은 잘 

자라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5살

(만3세)과 3살(만1세)인 아이들이니 10년 

뒤면 15살(중2)와 13살(6학년)일 것입니

다. 상상이 안되네요... 일단 저에게 가장 

큰 이슈가 육아라서 이 부분을 먼저 적어

봅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저의 연구들입

니다. 뭔가 AI, 데이터사이언스, 칫솔질 영

상연구 등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 이 연구

들은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나오면서 열심히 했는지 의미가 있었

는지 지금은 걱정도 되면서 잘 할 수 있을

까 고민하는 시기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

다. 세번째로는 지금 저와 인연을 맺는 특

히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10년 

뒤에 돌이켜봤을 때 저와 같이 공부를 하

거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도 되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지금 고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10년 뒤의 꿈을 꾸는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한테 바라는 

꿈을 이제 적어봅니다. 첫번째로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흔(만

38세)이 된 지금, 저는 바꿀 수 있는 것들

이 바꿀 수 없는 것들보다 적어지고 있습

니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나이가 들어서 현

명해질수록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더 좋은 삶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꿀 수 있는 것

에 점점 더 집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의 자녀들에게 제가 사는 10

년 동안 일상의 삶이 본보기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삶의 방식을 

존경하며 받아들이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

다. 제 삶이 자녀에게 본보기가 된다면 10

년 동안 잘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지금보다 술은 적게 마시면서 

운동은 더 많이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

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러려면 지금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

간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상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맥주를 마시면서 

글을 쓰고 있어서 위선적으로 느껴지긴 합

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른다고도 하고, 누구는 주식으로 조기 

은퇴를 한다고도 합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로 자영업자의 폐업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

니다. 변화가 무쌍한 시기에 바꿀 수 없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

는 지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

질 수 있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기를 바

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1. 3. 1(월)｜제2844호54 칼 럼

��������
��������

�����������������

임플란트 의료사고 예방 - 입증자료 가능!! 

안전하고 의료사고 없는 임플란트 식립!!

����������������
정상판매가 77만원

입금계좌번호 국민 359301-04-143873 (주)돌래
송금한 후 (010-7187-2582)에 성명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1 Sinus Wall 보호.D4->D2,
초기고정 확실

A B

C D

의료사고 없는 하악 
Full Mouth 식립2

A B

C D

D4->D2의 초기고정 확실- 
임플란트  탈락  예방3

A B

C D

돌(고)래 *임상증례를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TEL: 010-7187-2582 / FAX: 031-281-2583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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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학술대회까지의 잊지 못할 여정

2020년 여름이었다. 치과대학에서 공부하며 연구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중, 기초학을 하고 계신 친한 선배님의 권

유로 우리는 치과생체재료학교실 학생 연구원이 되었다. 학부

생의 신분으로 연구활동의 경험이 쉽게 오지 않는 기회임을 

알고 있었기에, 꼭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아직 

본과 2학년으로, 치의학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은 상

태로 어떤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채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열심히 임하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이신 

배지명 교수님, 교실에 계신 박사님, 선배님과 함께 평소 관심 

있었던 연구 주제에 대해 토론해보고,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

며 현재 치의학 분야의 연구 동향도 파악하고, 본 교실의 연구 

방향과도 일치하며, 현 실험실에서 가능한 연구들을 고심해 

보았다. 

치주염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물질을 모색하다, 4478종의 한국 자생식물을 

스크리닝 하여 가장 탁월한 항균력을 보인 토란을 활용한 추

출물의 효능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In vitro로 추출물의 

항균력과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clean bench에 앉

아 능숙하지 않은 실력으로 항균실험, 연구자의 손을 많이 타

는 세포독성실험, 실험 데이터까지 직접 분석을 하는 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토란 추출물이 추가적으로 항염작용

도 보이고, 파골세포의 분화능도 억제한다는 것을 밝힌 우리 

교실은, 치주염의 예방과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이 많다고 보

아, 다음 단계인, 쥐를 이용한 in vivo 실험까지 진행하게 되

었다.  

과연 학부생으로서 동물실험을 해본 치과대학생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런 값진 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많

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실험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힘들고 기억에 남는 날이, 쥐들의 치주염 유발 정도와 

토란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micro CT 촬영과 oral 

microbiome 분석을 위해, 쥐들을 희생하는 날이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박사님과 선배님께서 고생하시며 쥐의 안락사와 

해부 등을 진행해 주셨지만,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환경에

서 쥐 케이지를 나르고, 세척하고, 머리 보관까지… 실험에 참

여한 모두가 땀에 절어 있는 상태로 실험이 마무리되었다. 많

은 고생을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micro CT 데이

터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쉬웠고, 세상의 모

든 연구들이 많은 실패와 보완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국의 치과대학생들과 영어로 교류할 

수 있는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

회가 본교인 원광대학교에서 주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

기로 결심했다. 본과 2학년 학생으로, 학업, 실습, 학술대회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았고 포기를 하고 싶은 상황도 

많았지만, 힘을 불어넣어주신 분은 바로 교수님이셨다. 조금

이라도 더 나은 발표를 위해 하나라도 더 피드백을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진지하며 밝은 표정으로 공감해 주시면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다. 

학술경연대회 하루 전, 다음날의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와 

질의응답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순간, 마치 드라

마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1월로 미뤄졌고, 동영상 발표와 

실시간 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되었다. 동영상 편집과 

제작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실시간으로 11개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신다는 것

이 긴장이 되었다. 하지만 질의응답시간이 걱정과는 다르게, 

다른 팀들의 주제에 대해 들어볼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공격

적인 질문이 아닌, 실험에 대한 피드백과 미처 설명드리지 못

한 부분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졌다. 

다양한 연구주제와 뛰어난 영어 발표 실력을 지닌 우수한 

학생 사이에서 수상(학생학술경연대회 금상 박지현·이수진 

팀)하게 돼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다. 금상을 받은 것만큼, 치

과생체재료학교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고 동물실험까지 경험

해본 게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돌이켜 생각해 보

면,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

수님들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분위기 덕

분에 가능한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에 더 많은 후배가 학교 공부뿐 아니라 관

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면서 

치의학도로서의 다양한 진로의 방향도 간

접적으로 경험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가

졌으면 좋겠다. 
이수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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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광고 : 4.4×4.0cm   *작은 BOX : 4.4×8.5cm   *큰 BOX : 9.3×8.5cm 

  광고문의

·담당자 : 최진주  ·TEL : 02-2024-9282  ·FAX : 02-468-4653

·E-mail : kkdanews@naver.com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87-001101 (예금주:대한치과의사협회)

양 도

매 매

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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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2월 15일 창간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등록번호: 서울다0718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총무국 

정책국

사업국

수련고시국

홍보팀 

취재편집국 02)2024-9210

구 인 광 고   02)2024-9280

주 소 이 전   02)2024-9114

F   A   X   02)468-4653

e - m a i l  kdanews@chol.com

협회 사무처치의신보 02)2024-9200 02)2024-9100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3층 치의신보주      소

http : //www.dailydental.co.kr

광고접수 02)2024-9290 e-mail : kdap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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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9130

9110 재무팀

치무팀

학술국

보험국

9120

9150

9160

9180

발행인:  이상훈    편집인:  김영삼

빠른소식,풍성한읽을거리

필요한치과정보,치과의사독자분들의

기쁨이되겠습니다.

www.dailydental.co.kr

치과 임대매매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실64평
32년개원, 스타벅스 2층

권리금 없음
체어 7대, 시설 장비 무상

010-3431-8275

치과양도
광주광역시 동림동

보증금3,000/ 월100

110평 시설.장비1억/ 기타상의

010-6415-7623

치과자리임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대로변1층

실평수45평, 권리금 4000만원

(조정가능)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80만

010-9655-6609

치과양도(은퇴)
전북 남원시 남문로 393, 3층

3월 말까지 진료 예정

권리금 협의 가능

직원과 환자 유지 원함 

010-3226-2725

치과임대

1) 위치- 충남 당진시 계성 3길 23 진우빌딩 3층

2) 평수- 80평 (실평수- 약 70평)

3) 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

4) 권리금- 협의 가능함

5) 25년 진료하고, 본 위치에서 15년 진료함

010-8820-8034 

010-2080-0684

치과양도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

잠실지역 최상의 요지

87평 기타상의

010-5225-3044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icc.co.kr에서 확인하세요!문의전화 02-1600-1234
(반드시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협약
카드 단말기
전국 5천명의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EasyCheck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EasyCheck 단말기를 설치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월 관리비(11,000원 상당) 면제
EasyCheck 단말기 및 사인패드 무상 제공
EasyShop 서비스(매출 및 입금관리) 무상 제공

MS 카드거래 IC 카드거래 NFC 거래 삼성, LG페이 거래

언택트 결제처리(QR/바코드)

지금 EasyCheck 가입하시고, 
최신형 언택트 결제장비(EP-705) 설치 하세요!
통합 멀티패드 EP-705 (인증번호 2020-334-R1)



2021. 3. 1(월)｜제2844호｜59전면광고 2021. 2. 1(월)｜제2840호｜59전면광고 2021. 1. 4(월)｜제2836호｜67전면광고 2020. 12. 7(월)｜제2832호｜71전면광고 2020. 11. 2(월)｜제2827호｜79전면광고 2020. 10. 5(월)｜제2823호｜63전면광고 2020. 9. 7(월)｜제2819호｜67전면광고



｜2021. 3. 1(월)｜제2844호60 전면광고 2021. 2. 15(월)｜제2842호｜71전면광고｜2021. 2. 8(월)｜제2841호64 전면광고 2021. 2. 1(월)｜제2840호｜47전면광고 2021. 1. 25(월)｜제2839호｜63전면광고


